
럼을 한인사회에도 개방할 방침이다. 

포럼은 현재 학계나 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서울대 동문들을 발표자

로 선정,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는 비서

울대 출신도 포럼에 출연시키는 등 한

인사회와 함께하는 서울대 이미지를 부

각시킬 계획이다. 

식에서 벗어나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것이

다.  미주 동창회는 이외에도 서울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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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입 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
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
금 보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서울대 장학사업 한인사회에 개방
 서울대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공

대 61)는 장학사업을 역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하고 이를 한인 커뮤니티에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장학금은 1인당 1만 달러를 지급하기

로 했다. 한인사회 장학금 규모로는 거

의 ‘파격’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노명호 회장은 “70년대 학번 이후의 각 

년대를 대표할 수 있는 동문들 가운데 

5~6명 가량을 장학위원으로 선정해 장

학생 선발에 최대한 공정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노명호 회장은 김종섭(문리대 66) 동

문의 기부금 가운데 일부를 종잣돈으로 

해서 장학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본국 총동창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

는 김 동문은 미주동창회에서도 상임고

문으로 위촉된 바 있다. 

  노 회장은 장학사업이 본궤도에 오르

면 이에 동참하겠다는 동문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사업은 세

부사항이 결정되는 대로 일간지 등 한

인매체에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

다.

  노 회장은 장학사업의 한인사회 개방

은 나름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제는 ‘서울대 동문끼리’의 엘리트 의

재미과기협에 5천불 후원

12월 15일 학술대회 개최

“내년에 또 뵈어요”원로 초청 오찬‘성황’

남가주 서울대총동창회가 주관한 연례 원로초청오찬이 지난 11월 6일 LA 한인타운의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200여 명의 선배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이날 오찬 모임은 팬데믹으
로 인해 한해를 걸렀다.

1인당 1만 달러… 동문들 기금 참여 바라

  엘리트 의식 벗어나 커뮤니티와 함께‘호흡’

<관련기사 = 6·7면>

미시간 지부 창립 ... 12면

  서울대 미주동창회가 올해 창립50주

년을 맞은 재미과학기술인협회(재미과

기협·KSEA)에 5,000 달러의 후원금을 

냈다.  KSEA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

지 LA 인근의 하이얏호텔에서 연례학

술대회(UKC)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

는 이우일 전 서울대 부총장을 비롯해 

이대열 교수(존스 홉킨스대)가 기조연

설을 하는 등 동문들이 대거 참가한다.  

KSEA측은 서울대 동문들의 많은 참가

를 바라고 있다.

문의:(703) 748-1221

이메일: ukc2021@ks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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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소재한 

‘발명가 명예의 전당(National In-

ventors Hall of Fame)’은 지난 300년

에 걸쳐서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분들이 헌액돼 

있다. 미국에 위치해 있지만 

국적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

서 인류의 ‘과학혼’을 모신 사

당이라 불러도 전혀 어색하

지 않다.

‘전당’에 이름을 올린 분들

은 지난 2020년 현재 모두 603

명. 그러니 수퍼 엘리트라 불

릴만도 하다. 

  면면을 살펴보자. 수식어가 

필요없는 발명왕 토머스 에디

슨을 비롯해 전화기를 만든 

알렉산더 벨, 비행기를 띄운 

라이트 형제, ‘모델 T’의 헨리 

포드 등등. 초등학생들에게까

지 익숙한 이름들이 즐비하

다. 심지어 노벨상을 만든 스

웨덴의 알프레드 노벨도 ‘전

당’에 올라있다.

  이 가운데 동양계는 10여 명

이다. 결코 작지 않은 숫자다. 

그런데 한국계가 딱 한 분 모

셔져 있다. 강대원 박사가 지

난 2009년 ‘전당’에 오르는 영

예를 안았다.

  강 박사의 존재는 그때 비로

서 알려졌다. 한국과학계에선 

성을 ‘Kahng’으로 표기해 중

국계 아니면 중동계로 알았다

는 것이다. 한국과는 거의 교

류가 없이 미국서만 활동해 

그 분의 존재를 몰랐다는 것

도 이유로 꼽혔다.

  강 박사는 한국인(한국계 미

국인 포함) 가운데 노벨상에 

가장 근접해 있던 유일한 과학

자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0년 노벨 물리학상은 

반도체 연구에 파이어니어 역할

을 한 과학자들에 돌아갔다.

  세 명의 공동 수상자 중 미국인은 텍

사스 인스트루먼트(TI)의 잭 킬비. 그는 

‘타계 30주기’강대원 박사
‘발명가 명예의 전당’에 오른 유일한 한인과학자

원래 박사학위가 없다. 나중에 명예박

사를 몇개씩이나 받았지만, 그 역시 강 

박사와 나란히 ‘전당’에 이름을 올렸다.

  킬비는 반도체 공정을 위한 집적회로

(integrated circuits)를 발명한 공로가 

인정돼 노벨상을 받았다.

  동창회보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킬비

의 공적서에 강 박사의 업적이 실려있

다. 

  강 박사가 집적회로의 기본이 되는 모

스펫(MOSFET)을 만들어 오늘날 인류

가 정보화사회로 도약할 수 있었던 밑

거름이 됐다는 거다.

‘모스펫’이 나오기 전 트랜지스터 소

자는 제조가 까다롭고 전력소비가 많으

며 크기가 매우 커서 대량생산이나 상

용화하는데 많은 문제가 있었다. 1960

년, 강 박사는 그 누구도 실현하

지 못하고, 이론적으로만 알려

져 있던 ‘모스펫’을 개발해 냈다. 

 전력소모도 적을 뿐 아니라 작은 크기 

덕분에 집적화가 가능해져 이전 세대의 

트랜지스터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을 가

져오게 된 것이다.

  이 원천기술로 당시 거대했던 전자기

기를 소형화할 수 있는 혁신을 가져왔

으며 대량생산의 어려움을 겪던 반도

체 산업을 거대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

게 만든 계기가 됐다.

  현재도 ‘모스펫’은 컴퓨터의 중앙처리

장치(CPU), D램, 낸드 플래시 등 거의 

모든 반도체의 기반기술로 IT 산업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강 박사의 또다른 위대한 업적은 대용

량 비휘발성 메모리 기술의 기초가 되

는 ‘플로팅 게이트(Floating Gate)’를 

개발한 것이다. 그동안 반도체는 전원

이 꺼질 경우 데이터가 사라지는 문제

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재미있는 에피

소드가 전해진다.

  어느날 동료 연구원과 식사를 함께한 

강 박사는 디저트로 치즈케이크를 주문

했다. 여러 층으로 되어있는 치즈케이

크를 보고는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

다. 

‘모스펫’ 위에 산화물 박막과 게이트

를 교차해서 쌓아 놓는 형태의 메모리

용 폴로팅 게이트 기술은 이렇게 세상

에 나오게 됐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MP3, 디지털 카메라, 스마트폰에 

음악이나 사진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

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인류

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

져온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는 평생 3권의 학

술저서와 35편의 연구논문, 

22건의 특허등록을 남겼다.

  집적회로를 만든 킬비는 노

벨상을 받았는데 그 원천기

술인 ‘모스펫’을 발명한 강 

박사는 왜 못받았을까. 

노벨상은 아무리 뛰어난 과

학적 성과를 냈다고 해도 타

계한 분들에게는 시상하지 

않는다. 

  강 박사가 10년만 더 살았어

도..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강 박사는 1992년 5월, 심장 

질환이 악 화돼 갑자기 세상

을 떠났다. 미국은 그러나 그

가 남긴 과학적 유산을 잊지 

않았다. 노벨상 못지 않은 ‘발

명가 명예의 전당’에 그의 이름

을 올렸다. 

  강 박사는 경기고와 서울대 

문리대(물리학 51) 출신이다.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는 세계적인 명성을 떨쳤던 벨 연구소

에서 줄곧 활동을 했다.  한국전쟁 때는 

해병대에 자원입대해 장교로 근무한 바 

있는 6.25 참전 유공자다.

  내년은 강 박사가 타계한지 꼭 30주

년이 되는 해다. 후학들이 그를 기리는 

행사나 학술대회를 마련하면 어떨까 싶

다.

  동창회보 취재팀

숨겨진‘과학영웅’… 노벨상에 가장 근접
‘모스펫’개발, 반도체 산업의 혁신 이뤄

한인 과학자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

에 가장 근접해 있었다는 평가를 받

은 강대원 박사. 아래는 벨 연구소 시

절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이다.

2 초대석



유영걸 의대 동문 

펜실베이니아‘탑닥’영예

종합 3

  의대 동문이 펜실베이니아주 최

우수 의사(top doc)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주인공은 유영걸

(의대 77) 동문. 헤이즐 타운십에

서 소화기 내과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유 동

문은 ‘USA 

톱 닥터스’

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우수 의료

인으로 뽑혔

다. 

  유 동문의 

수상 소식은 

현지 신문인 

타임스 리더

(Times Leader)에 사진과 함께 크

게 보도돼 헤이즐 타운십에서 유

명인사가 됐다.

  유 동문은 1981년 유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 왔다.

  70년대 후반부터는 의사 이민이 

까다로워져 결국 토플 시험을 치

고 메릴랜드의 한 보건대학원에 

입학했다.

 영주권이 없는 상황에서 레지던

트 자리를 구하기는 무척 어려웠

다. 마침 소도시 병원에서 병리과 

근무를 조건으로 영주권을 받았다.

  유 동문은 오하이오주 라이트 스

테이트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받던 

중 우수 레지던트 상을 받았다.     

  그 덕분에 피츠버그 대학병원 소

화기 및 간 내과 펠로우십 프로그

램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한마디로 개인으로선 ‘영광’

이었다. 피츠버그는 당시 간이식

수술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

었다. 

  피츠버그 병원에서 2년 여 일하

면서 논문

을 몇 개 썼

다. 이 연구

논문이 의

학 저 널 에 

실리는 등 

주목을 받

기도 했다.

  헤이즐 타

운십에 자

리를 잡은 

건 1988년

부터다.

 지금은 막내아들 부부가 소화기 

내과를 전공해 함께 일하고 있

다.  유 동문의 좌우명은 ‘신뢰

(trust)’와‘존경(respect).’환자

를 신뢰하고 존경해야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다. 

  어렵게 이민생활을 시작했지만 

유 동문은 ‘아메리칸 드림’을 

누구보다 굳게 믿는다. “각자 주

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면 누

구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가 바

로 미국이에요.” 

  유 동문 가족 중엔 서울대 출신이 

적지 않다. 조카는 캘리포니아 주

립대학(UC 리버사이드)의 이상희

(문리대 85) 교수. 한국 최초의 고

인류학자로 그의 저서 ‘인류의 기

원’은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이목회, 한세월 … 무슨 모임?
 회식위해 멕시코 낚시도‘불사’ 

  LA는 미국서도 동문들이 가장 많이 살
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지 친목단체
들도 많다. 이목회, 한세월, 말수회 …. 
타주에 살고 있는 동문들은 이름만 갖
고는 무슨 모임인지 몰라 어리둥절하게 
된다.
  이목회는 문리대 동문들이 만든 모임
이다. 두번째(이) ‘목’요일마다 모인다
고 해서 첫 글자를 따 만들었다. 
  한세월은 첫번째(한)와 세번째(세) 
‘월’요일 만난다고 해서 생겨난 이름
이다.  주로 LA 남쪽은 이목회, 북쪽은 

한세월의 ‘영향권’에 속해있
다. 말수회는 마지막 수요일 
만나 골프를 즐기는 모임. 주
로 원로들이 만나는 단체인데 
문호가 완전 개방돼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극성’인 곳
은 이목회다. 지난 10월 14일 
김상찬(문리대 65) 동문의 누
님집(다우니) 뒷마당에서 15
여 명이 모여 회식을 즐겼다. 
  하이라이트는 싱싱한 회. 이
날 모임을 위해 박정모(문리
대 66) 동문이 이틀 전 멕시
코 쪽으로 심해(deep sea) 바
다낚시를 갈 계획이었으나 태
풍경보때문에 실패. 박 동문이 
SOS를 치자 친구들이 프레시
한 횟감을 구해 긴급 배달해 
줬다는 후문이다. 참치, 흰다
랑어 등 일반식당에서 쉽게 맛

볼 수 없는 것들이어서 모두들 눈이 휘
둥그래졌다.
  박 동문은 해군장교 출신이다. 군 복무
시절 백령도를 휘저었던 무용담을 비롯
해 바다 이야기로 즐거움을 더해줬다.
  이날 회식에 참석한 정형민(문리대 
71) 동문은 “회원들의 입을 즐겁게 해
주기위해 바다낚시도 마다하지 않는 모
임이 이목회외에 또 어디 있겠느냐”며 
싱글벙글했다.

  글 = 김상찬(문리대 65)

남가주 송년대잔치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4시
장소: 더블트리힐튼 호텔
        13111 Sycamore Dr., Norwalk
회비: $60(개인) $100(부부). 
2000년 이상 학번은 면제.
문의: 818-450-7868(회장 최용준)
           405-564-4008(총무 김용진)

워싱턴 D.C.
일시: 12월 11일(토) 오전 11시
장소: 웨스틴 호텔
7801 Leesburg Pike, Falls Church, VA
회비: $120(개인) $30(미성년 자녀), 
학생과 포스닥 등은 면제
문의: 703-447-8175(회장 박상근) 
         512-663-0931(총무 이주희)

시카고
일시: 11월 28일(일) 오후 4시
장소: Chateau Ritz Banquets
        9100 Milwaukee Ave., Niles, IL

회비: $75(개인), $30(학생 및 자녀)
문의: 847-707-0502(회장 김윤하) 
        224-392-5613(총무 김훈태)
필라델피아
일시: 12월 4일(토) 송년음악회
출연: 조현호(테너), 심회진(소프라노), 
박진현(피아노), Yevgeniy Dyo(바이올린)

미네소타
일시: 12월 11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President Room, Coffman Union
University of Minnesota, Minneapolis
회비: $30(개인), $10(학생)
문의: 651-769-5343(회장 차재호)

뉴잉글랜드
일시: 2022년 1월 8일(토) 오전 11시 
‘줌’ 신년하례식
문의: 781-223-4411(회장 김유경)
  한편 북가주(샌프란시스코)와 샌디에
고, 하와이 등은 올해 송년모임을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

‘부스터 샷’접종이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상의 삶이 점차 정상을 되
찾고 있다. 이에 따라 송년모임도 줄을 잇고 있다. 전국 주요지역의 송년모임
을 소개한다.

전국서 송년모임 잇달아

  미주동창회가 제 42차 서울대 홈커

밍데이 기념 동문 화합 한마당 행사에 

홈커밍 데이에
아이패드 협찬

"만나니 반갑고, 안보면 그립고..."

구독 및 광고 문의는

213-503-6964
hongsunrye@gmail.com

1,000 달러 상당의 애플 아이패드를 협

찬했다.

  홈커밍 데이는 지난 10월 15일 한국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바 있는데 행운권 

당첨자는 추후 열릴 동창회 행사에서 추

첨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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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서는 어떤 차별화 전략을 펴고 있나.

  LA나 뉴욕 등 대도시에 살고 있는 회

원 분들은 일대일 만남 셋업을 도와 드

린다. 한국인들이 많지 않은 곳에 거주

최연소 아모레 상무에서 듀오 대표로 이직

서울대 여자와 비서울대 남성 매칭 늘어나

최근들어 여성의 사회진출 활발한 탓 분석

  C 동문(수학과 95)은 이른바 캠퍼스 

커플(CC)이다. UC계열 대학에서 유학 

중 비서울대 출신 남성을 만나 백년가

약을 맺었다. 

  C 동문은 소위 ‘STEM’ 전공자. 박사학

위를 취득하자 여러 유명 대학에서 러

브콜이 왔다. 반면 남편은 인문과학 쪽

이어서 미국대학 취업이 쉽지 않았다. 

C 동문은 대학 측에 혼자 갈 수없다며 

‘남편과 함께’를 고집했다. 

  결국 한 군데서 조건을 받아들였다. 명

문대학이 아니어서 아쉽지만 부부가 함

께 생활할 수 있어 흔쾌히 수락했다. 둘

은 10여 년 째 이 대학에서 교수생활을 

즐기고 있다.

  이처럼 서울대 출신의 여성과 비서울

대 남성과의 결합이 점차 늘어나고 있

다. 한국서도 2년 전 장안을 떠들석 하

게 만든 ‘사건’이 있었다. 

  화제의 주인공은 민혜연 동문(의대 

02). 건강관리 방송프로그램에 겹치기 

출연할 만큼 실력을 인정받은 이른바 

‘뇌섹녀’다. 더구나 미모까지 받쳐줘 

팬덤까지 형성될 정도다. 학력은 ‘스카

이 캐슬’급, 얼굴은 ‘연예인’급. 신랑은 

누구일까. 지방대를 중퇴한 배우다. 방

송국을 드나들면서 사랑이 싹텄다고 한

다. 

‘서울대 여자’라고 모

두 서울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한국 제1위

의 결혼정보회사 ‘듀오’

의 박수경 대표를 이메일

로 인터뷰, 결혼에 얽힌 얘

기를 들어봤다.

  - 서울대 출신 여성과 비

서울대 남성 커플이 정말 

위의 사례처럼 늘어나고 

있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

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예전보다 훨씬 활발해져 

서울대 여성대 비서울대 

남성 커플이 확실히 증가

하는 추세다. 근래에는 서

울대 출신이어도 각자 원

하는 배우자상에 따라 다

양한 직종과 학력의 배우

자를 만나는 것 같다.

  - 듀오는 LA와 뉴욕 두 군데에 지사를 

두고 있다. 아무래도 미국과 한국은 문

화, 언어, 사고의 차이가 클 것 같은데 미

지 않는다.

  - 미국에서 주 고객층은 누구인가.

  한인 2세들이다. 이들의 부모세대는 

지난 60년대 한국서 서울대 등 명문대

를 나와 이민 또는 유학 오신 분들이 많

다. 그래서 자녀들이 한국인 배우자를 

맞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현재 2, 3세를 타깃으로 영어 마케팅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영어권 매니저들

을 적극 채용하고 있다.

  미국내 젊은층은 온라인 데이팅앱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결혼정보회사는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 처음엔 거부감을 

가진 분들도 많았다. 지금은 결혼정보

회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이 불필요한 에너지, 시간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고 인식이 바뀌

어 문의 자체가 많아졌다.

  일년에 두 번씩 이벤트를 열고 있어 

입소문도 많이 났다. 지난 28년 동안 미

국내 한인사회에서 꾸준하고 건실하게 

결혼문화를 키우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

다.

  - 데이팅앱과 경쟁이 되나. 듀오의 강

점은 무엇인가.

  데이팅앱은 이용이 간편하고 비용도 

저렴하다. 그러나 데이트 상대와 결혼

상대를 구하는 데는 분명 차이가 있다. 

  듀오에서는 오랜 경력

의 전문가들과 정교한 

매칭 시스템이 있고, 전

담변호사를 통해 철저

한 신원관리가 이뤄진

다. 이런 점 때문에 데

이팅앱 경험이 있어도 

진지하게 결혼상대를 

만나고자 할 때는 듀오

를 찾는 경우가 많다. 

  데이팅앱 경험이 있

는 분들이 오히려 이러

한 매칭 서비스에 대해 

거부감이 없는 편이다. 

데이팅앱은 듀오의 경

쟁상대가 아니라 보완

재다.

  - 비한인(non-Korean)

이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

  미국이나 한국 모두 

외국인들의 문의가 오

긴 하지만 현재로선 한국사람만 회원가

입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국내결혼

중매업법 상 외국인 중매는 불가하다. 

하는 분들은 줌(Zoom) 미팅을 주선하

기도 한다.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적극 

노력하는 회원 분들도 적지 않다. 인연

을 만나기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

‘사랑의 큐피드’박수경 동문의 결혼 꿀팁
서울대 출신에겐 회원 가입시 특별 혜택 제공

  양가 부모들이 동문인 경우도 적지 않아‘흐뭇’

4 특집

결혼정보회사 듀오 대표 박수경 동문 (가정대 84).



현재로선 한국인들간 중매에 집중하고 

있다.

  - 태평양을 오가는 매칭도 있나. 가령 

여자는 한국에, 남자는 미국에 살고 있

는 경우….

  당연히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 

분이 한국 분과의 만남을 원하는 경우

나 그 반대, 또는 현재 유학이나 해외근

무 등으로 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지

사와 협력해 한국 분을 소개해 드리는 

경우가 적지 않다.

  - 서울대 출신끼리 맺어주는 경우도 

있나. 또 서울대 동문끼리 사돈을 맺어

주기도 하나.

  회원이 서울대 출신의 상대를 원하면 

그렇게 매칭한다. 듀오는 회원 수가 많

고, 특히 서울대 출신 회원이 많기 때

문에 가능하다.  서울대 출신자에게 가

입혜택이 있어 회원가입이 많다. 한편 

서로 마음이 잘 맞아 만나게 되었는데 

알고 보니 양가 부모가 서울대 출신이

라 상견례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

우도 있다.

  - 배우자와 사별하는 등 소위 ‘황혼’

들의 만남도 주선하나.

  황혼결혼 및 재혼이 지속적으로 증가

하는 추세다. 평균수명이 길어져 나이

가 드셔도 좋은 사람을 만나 노후를 함

께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다. 최근 4년 

이내 재혼한 부부중에서 최고 재혼 연

령은 남성 71세, 여성 62세였다.

  - 옛말에 ‘중매를 잘 서면 술이 석잔이

고 잘못하면 매가 석대’라고 했는데 여

전히 유효한가. 개인적으로 ‘술 석잔’

과 ‘매 석대’ 경험이 있는지.

  듀오에 입사하기 전에도 만남을 주선

한 경험이 종종 있었다. 친한 친구에게 

남편의 친구를 소개해 둘은 결혼에 골

인 후 지금까지도 잘 살고 있다. 

  반면 한 후배에게도 만남을 주선했었

는데 두 사람은 10년 쯤 결혼생활을 하

다가 헤어졌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 마

음이 아파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앞두고 

많은 조언을 해준 적이 있었다.

  듀오에서는 성혼 사례금을 받지 않아 

‘술 석잔’ 얻어먹을 일은 없지만, 회

원 분들이 성혼하게 되면 고맙다며 회

사로 떡이나 간식거리를 많이들 보내주

신다.

  - 성사가 될 경우 팔로업 서비스(fol-

low-up service)는 어떤 것이 있나.

  성혼회원들에게는 듀오웨드를 통해 

결혼식 준비를 돕기도 하고, 결혼이후

에는 가정생활에서의 크고 작은 갈등이

나 자녀 교육문제 등에 대해 듀오휴먼

라이프연구소에서 컨설팅을 통해 도움

을 준다.

  매칭이 안 될 경우 그 원인을 파악해 

이미지 컨셜팅, 연애 컨설팅 등을 제공

한다.  첫 가입에 매칭 성공하지 못했어

도 이같은 서비스 전반에 만족해 재가

입하는 경우도 많다.

- 미국서도 2세들의 결혼이 큰 문제

로 꼽히고 있다. 비혼주의자들도 적

지 않다. 이들에 조언을 해준다면.

  요즘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

이라 보는 미혼남녀가 많다. 비혼을 

택하는 이들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혼자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는 이들이 많다. 

  결혼

하지 않

다가 40

대 후반 

정 도 에 

결 혼 을 

원 하 는 

이 들 이 

느는데, 

나 이 가 

있는 상

태 에 서

의 결혼

은 어느 

정도 포

기 해 야 

하는 것

들이 늘

어날 수

밖에 없

다.

  부모

님 들 은 

미 혼 인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결혼 재촉

을 하기보다 결혼생활의 장점과 나

이들어 혼자 사는 것의 어려움 등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좋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

적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오히려 결

혼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한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위기상황 속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결론

을 내린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부분들을 자녀와 이야기 하

며 결혼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 앞으로의 포부와 역점사업은?

  듀오는 ‘종합 라이프 컨설팅 기업’

을 목표로 생애주기에 따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을 이어갈 것이다. 결

혼에서 나아가 홀로가 아닌 ‘함께라

서 행복

한 삶’

을 지

향한다. 

따라서 

배우자 

소개뿐 

아니라 

결혼식 

과정을 

돕 고 , 

부부생

활 및 

자녀와 

부모관

계 상담

까지 사

업영역

을 확장

하고 있

다. 

  이젠 

‘시니

어 소셜

라이징’ 사업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고령화 사회를 사는 첫 세대들이니

만큼 고령화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준비해야 할 지 막막하게 느끼는 이

들이 많다. 

  은퇴 후의 삶은 저출산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인 만큼 노인이 행

복한 나라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

색 중이다. 

  미주 서울대 동문들께서도 시니어 

소셜라이징이 필요하면 적극 도와 드

릴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결혼에 대한

필요성 절감하는 젊은이들 늘어

박수경 동문은 서울대(소비자학과 84)를 나와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지난 2000년 아모레퍼시픽 최연소 임원이 돼 화제가 됐었다. 듀오로 이직할 

때 당시 서경배 아모레 회장이 “대한민국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격려해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서울대 총동창회 부회장을 맡

는 등 봉사에도 열심이다.

결혼 재촉보다 혼자사는 것의

어려움 터놓고 애기해 줘야

특집 5

Centur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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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최용준·수의

대 81) 주최 원로 초청 오찬 행사가 지

난 11월 6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옥

스포드 팔래스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렸

다. 매년 가을 개최됐던 이 행사는 지난

해 팬데믹으로 인해 2년만에 열렸는데 

200여 명의 원로 선배들이 일치감치 예

약을 마쳐 그동안 이 행사를 얼마나 기

다렸는지 가늠하게 되었다.

  행사는 그 해 기준 55년 

이전 학번, 즉 올해는 66

학번까지의 선배들이 초

대됐다. 학번과 상관없이 

역대 총동창회 회장인 상

임이사들도 초청 대상이

었다.

  1부는 남가주총동창회 회장의 인사, 

원로 대표의 축사, 후배 대표의 초대의 

글에 이어 동창회에 공이 큰 여섯 원로

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

됐다. 오찬에 이어 열린 2부에서는 축

하 연주 및 임원들이 준비한 연극 무대

가 있었고 참석자 중 최원로 선배와 깜

짝 이벤트를 통해 선물증정하는 시간을 

갖는 등  후배들의 ‘재롱잔치’가 이어져 

분위기를 달궜다.

  행사는 김용진(수의대 91)총무의 개회 

선언으로 막이 올랐다. 최용준 회장은 

환영사에서 “많은 행사 중에서도 원로 

초청 오찬 모임을 가장 뜻깊게 생각한

다”며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모

교도 존재하고 남가주 총동창회와 후배

들이 존재한다”고 존경의 뜻을 표했다. 

“특히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연로하

신 선배들의 건강이 걱정되었는데 모두

들 건강하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

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배들의 봉사

와 헌신으로 이어져 온 남가주 총동창

회를 위해 후배들 역시 열심히 노력하

겠다고 다짐하고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

을 준 각 단과대 회장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내

모임이 제한됐는데도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

다. 특히 유튜브 제작으로 다양한 세대

의 동문소식 및 정보교류에 힘썼다. 동

문행사를 영상으로 보여줘 동창회에 소

극적이었던 동문들의 참여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 박제환(문리대 75) 차기 회장의 

참석자 소개가 있었다. 박 차기 회장은. 

“참석하신 분 모두가 오늘의 주인공”

이라며 원로 선배들을 환영했다.

  원로 대표 축사는 노명호(공대 61) 미

주 동창회장 겸 상임이사가 했다. 노 회

장은 “팬데믹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동창회의 큰 행사들을 거침없이 잘 

진행해 오고 있는 최용준 회장단에게 

찬사를 보낸다”며 “모교를 사랑하는 마

음으로 선후배 모두 동창회에 관심 갖

고 참여해 서로 끊임 없이 소통하자”

고 당부했다.

  후배들을 대표해 모원균(공대 89) 행

사위원장이 초대의 글을 낭독했다. 모 

위원장은 “타향에서 만난 동창회 선배

들이 가족처럼 소소한 것까지 챙겨 주

시고 행사에서 만날 때마다 관심과 격

려, 그리고 칭찬을 해 주시는 선배님들 

덕분에 보람과 감사를 느낀다”고 말했

다.

  남가주 총동창회는 올 한 해 골프 토너

먼트, 총회, 자선 음악회, 야유회, 그리

고 이날 오찬 모임까지 모든 행사에 빠

짐없이 참석한 오형원(의대 53) 상임이

사,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 박상길(

농대 58) 상임이사, 노명호(공대 61) 상

임이사, 한종철(치대 62) 상임이사, 그

리고 남종우(공대 62) 공대 회장 등 여

섯 분에게 감사패와 홍삼 선물세트를 

증정했다.

   축가는 손영아(음대 85) 부총무가 푸

치니(G. Puccini)의 유명 아리아 ‘O Mio 

Babbino Caro(나의 다정한 아버지)’

를 불러 큰 박수를 받았다.

  22개의 테이블마다 너트 위주의 간단

한 안주와 와인이 올려졌으며 한식 뷔

페로 오찬을 대접했다. 전복죽과 갈비

찜, 나물 등 다양하고 푸짐한 음식과 함

께 오색 경단과 백설기 및 음료도 준비

돼 오랜만에 잔치 분위기를 

연출했다.

  2부는 최용준 회장이 직

접 진행을 맡았다. 손영아 

부총무가 예정에 없던 앵

콜로 ‘Nella Fantasia’를 불

러 분위기를 한껏 달군데 이어 바이올

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 문화위원과 

바이올리니스트 에띠엔 가라(Etienne 

Gara)가 축하 연주를 했다. 

  둘은 ‘딜리리엄 뮤지컴 챔버 오케스트

라(Delirium Musicum Chamber Or-

chestra)’ 감독이자 리더. 브람스의 헝가

리 무곡 5번(Hungarian Dance No.5), 

장미빛 인생(La vie en Rose), 그리고 

몬티(V. Monti)의 차르다시(Czardas)

를 선사해 갈채를 받았다.

  특히 에띠엔 가라는 개량 한복을 입고 

나와 한인 어른들에 대한 예를 표하여 

감동을 줬다.

  두 사람은 지난 해 팬데믹으로 모든 공

연이 취소되자 찾아가는 음악회, 이른

“선배님들은 우리의 버팀목, 사랑합니다”
LA 원로 초청 오찬… 올해는 66학번 이전

최용준 회장“모두 건강하셔서 감사”

동창회 모임‘개근’여섯 분에 감사패

6 특집

▲ 이날 오찬 모임엔 66학번 이전 선배들이 초대됐다. 200여 명의 원로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워 열기를 더했다.

◀ 최용준 회장이 임석중(오른쪽, 공대 51) 최고참 원로 선배에게 선물세트를 증정하고 있다.



준 회장, 기타 최성록(공대 92) 미디어

위원, 베이스 채규진(문리대 80) 행사위

원, 그리고 키보드는 유혜연(음대 79) 

문화위원이 맡았다. 모원균 행사위원장

과 신경섭(문리대 91) 차세대활성위원, 

오중호(공대 90) 차세대활성위원은 가

수로 변신, 열창했다.

  신경섭 위원은 최진사 역도 맡아 긴 

대사를 잘 소화해냈고, 한귀희(미대 68) 

상임이사가 여주인공 삼순이 역을 맡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하이라이트는 객석 선배들의 참여였

다. 2막에서 한귀희 상임이사와 손영아 

부총무, 그리고 오중호 위원이 원로 초

청 오찬 행사에 온 친구들로 분하여 오

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인사하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 객석의 제영혜 상임이사, 

방석훈 상임이사, 오형원 상임이사, 노

명호 상임이사 등 선배들을 친구처럼 

불러 큰 웃음을 자아냈다. 그 외 최진

사의 여자 친구 역으로 김옥권(미대 76) 

문화위원장과 칠복이의 비서로 박제환 

차기회장이 등장해 신 스틸러가 되기도 

했다.

  진나빛 유랑 악극단원들은 각자 바쁜 

일정과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지난 6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모여 이날 행사를 

위해 연기와 연주 연습을 했다. 

  원로 선배들은 근래 보기 드문 훌륭한 

무대였다고 입을 모으며 출연진과 임원

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벌써 앵콜 무대

를 묻는가 하면 다음달 송년회 때 2탄

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 만큼 반응이 

뜨거웠다.

  오형원 상임이사는 “칠복이와 삼순이

가 헤어지는 장면에서 옛 생각이 나 눈

시울이 뜨거워졌다”며 “비록 코믹 단막

극이지만 시대를 잘 표현했다”고 칭찬

했다. 이명선(상대 58) 선배는 “반세기 

넘게 미국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재미있

는 행사는 처음이다”라며 “특히 최용준 

회장의 진행 솜씨와 임원들의 연주와 

노래, 연기 등은 오래 오래 생각날 것”

이라고 말했다. 

  유형규(수의대 66) 선배는 삼순이로 

출연한 한귀희 상임이사에게 꽃다발을 

안겨 박수를 받았다. 특히 미대 선배들

은 “1년 치 웃음을 오늘 다 웃은 것 같

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후배들의 공

연을 고마워했다.

  이외에도 많은 원로 선배들이 일일이 

임원들의 손을 잡아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서울대의 모토를 내걸고 하는 

무대인 만큼 임원 모두 진심으로 준비

했고, 완벽하지는 못 해도 선배들 모두 

후배들을 귀엽고 예쁘게 봐주시어 역시 

서울대인들 답게 이심전심으로 마음이 

잘 통한 하루였다.

  글= 손영아(음대 85)

바 ‘뮤지캐러밴(MusiKaravan)’을 결

성, 서부 일대를 다니며 6개월 넘게 연

주 여행을 해 화제를 모았다. 그들의 이

야기가 지난 봄 남가주 총동창회 유튜

브 동문 탐방 코너에서 소개된 이후 동

문들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그들의 다

양한 연주와 에피소드는 지금도 계속 

유튜브에 업로드되고 있다.

  참석자들 가운데 맨 먼저 홍삼 선물 세

트를 받은 동문은 최고참인 임석중(공

대 51) 선배. 이어 각 테이블에서 한 분

씩 당첨된 22분이 홍삼 선물을 받았는

데 사회자의 요구로 나올 때 춤을 춰야

만 상품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연출된 다

양한 춤 솜씨는 보는 이들 모두 즐겁게 

했다. 주최측은 이날 모든 참석자들에

게 남가주 총동창회 이름이 새겨진 기

념 수건과 초콜렛을 선사했다.

  이어서 ‘진나빛’ 유랑 악극단의 무대

가 열렸다. 악극단 밴드와 배우들은 전

원 총동창회 임원들로 구성됐다. 연극 

제목은 ‘최진사댁 셋째 딸.’ 그러나 시

대에 맞게 최진사는 칭호가 아니라 이

름으로 설정했다. 서울대에 간 최진사

의 자랑스로운 딸 삼순이와 캠퍼스 커

플이던 칠복이가 50년 만에 남가주 총

동창회 원로 초청 오찬 행사에서 해후

하게 된다는 코믹 단막극이다.

  연극의 각본 및 감독은 손영아 부총무

가 맡았다. ‘나이는 숫자일 뿐 모두 건

강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자’가 주

제인데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 서울

대학교와 현재의 LA라는 시간과 장소 

배경 설정이 원로 선배들의 세대 이야

기이기에 높은 호응을 받았다.

  막간에는 진나빛 밴드가 ‘최진사댁 

셋째 딸’, ‘Hey Jude’, ‘님과 함께’, 그

리고 ‘내 나이가 어때서’를 연주했는

데 드럼은 악극단 단장이기도 한 최용

‘최진사댁 셋째 딸’공연에 폭소 터져
“근래 보기드문 훌륭한 무대였다”찬사

특집 7

“1년치 웃음 오늘 다 웃었어요”

▲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 동문과 에띠엔 가라의 축하 연주.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몬티의 차르다시 등을 
연주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

◀ ‘넬라 판타지아’를 열창하고 있는 손영아 부총무. 손 동문은 예정에 없던 앵콜을 받아 무대에 섰다.

이날의 하이라이트인‘진나빛’유랑악극단의‘최진사댁 셋째딸’공연 장면. 코믹한 연기로 폭소가 터져나오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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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내 삶의 바탕”

8 동문 자녀 소식 

  존경하는 (밥 메넨데즈) 위원장님, 해
거티 의원님, 그리고 외교위원회의 위원
님들. 오늘 대통령의 스리랑카 대사 지
명자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을 영광
으로 생각합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
컨 국무장관이 저를 이 공직에 지
명해 주신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
립니다.
  저는 1세대 한국 이민자입니다. 
부모님은 제게 근면과 긍정의 가
치, 나라사랑과 기독교 신앙, 특히 
미국은 기회의 나라이며 ‘선의의 
힘(force for good)’이 일군 나라
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모님은 저와 제 동생(카니)을 
위해 온갖 희생을 다 하셨습니다. 
이 같은 부모님의 조건없는 사랑
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제 남편의 지지와 인내심은 
저희 가정의 굳건한 버팀목이 되
어 주었습니다. 올해 8살된 아들 
마테오는 엄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런데도 엄마가 하는 일은 늘 자
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25년동안 외교관 생활을 
하며 저는 아시아와 남미, 그리고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한편 이들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파트너
십을 일궈내고 또 미국의 가치관을 전파
하고 사기업 주도의 경제건설에 진력하

는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관계를 맺
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에서의 제 경
험은 인도 태평양지역에서 미국의 리더

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또한 서반구 차관보 대
행으로 근무하며 이들 지역에서 민주적 
동반자들을 지원하고 전체주의적 억압

과 부패 그리고 테러리즘에 대항하는 능
력을 강화시켰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
니다.    스리랑카는 아시아에서도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과 인종 및 종교간 반목으로 

촉발된 내전의 비극을 이겨낸 나
라입니다.
  (대사로) 인준되면 저는 민주주
의 가치관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민사
회를 건설하는 데 일관된 목소리
를 낼 것임을 다짐합니다.
  스리랑카는 인도양의 전략거점
에 속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리랑카의 항구는 글로벌 해양
노선에 근접해 있고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교역 루트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
은 혁신과 인적교류, 그리고 교육
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 스리랑카 이민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 그들 역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의 가치관을 심어주
고 스리랑카가 인도태평양 지역
에서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가 되
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

다. 오늘 제게 (인준 청문) 기회를 주신 
외교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를 드립니다.

정재훈(공대 64) 박사의 장녀

줄리 정 스리랑카 대사 상원 인준 청문회

미국은 ‘선의의 힘’이 일군 나라

북한도 수차례 방문, 일화 많아

  줄리 정(한국명: 정지윤) 스리랑카 대사 지명자가 지난 10월 20일 상원 
청문회에 참석, 인준절차가 시작됐다.
  정 지명자는 정재훈(공대 64) 박사와 정정숙 부부의 장녀. 25년간 미국 
외교관으로 일하며 아시아계 여성으로서 겪어야 했던 고충과 차별을 이
겨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대사로 낙점받았다.
  정 지명자는 태국과 콜롬비아, 베트남, 일본, 중국, 이라크 등지에서 다
양한 해외근무를 경험했다.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중국어(광둥어), 캄보
디아, 베트남, 스패니시 등 6개 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에서는 일본과장을 거쳐 대사 지명 직전까지 서반구 차관보대

행을 지냈다.
  특히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담당할 때는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북핵’에 관한 한 국무부 내에서도 몇 안되는 전문가로 꼽힌다. 
당시 북한 관리들은 회담 테이블에서 한국말로 자신에게 “진짜 미국인
이냐”고 물었다고 한다. 북한인들은 소주를 마시며 노래하다가도 종종 
“미국놈들”에 대한 분통을 터뜨렸다는 일화도 소개할 정도다.
  5살 때 가족과 함께 이민온 정 지명자는 UC샌디에고와 컬럼비아대에
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정 지명자의 상원 청문회 발언을 요약해 소
개한다. - 편집자.

지난 1996년 외교관 선서식을 한 뒤 가족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왼쪽부터 동생 카니 정, 부친 정재훈 박사, 줄리 
정, 모친 정정숙 여사.

줄리 정 스리랑카 대사 지명자가 지난 10월 20일 상원 외
교위의 인준청문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정 지명자는 
부모님의 희생과 기독교 신앙이 삶의 바탕이 됐다며 감
사를 표했다. 외교관 경력 25년의 베테랑인 정 지명자는 
6개국어에 능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국무부 제공>



  다음은 서울대 이정훈(공

대 85) 교수가 지난 9월 미

주동창회 포럼에서 스마트

팜과 관련해 프리젠테이션

한 내용을 간추린 것이다.

  식물과 사람은 직접 대화

를 나눌 수 없다. 그러나 사

물인터넷(IoT) 기술을 이용

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또한 공통점이 하나 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보다 양

질의 결과물을 낸다는 것이

다. 

  논문도 어느 정도 스트레

스를 받아야 제대로 된 것

을 내놓을 수 있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봤을 터다. 

식물도 마찬가지다. 스트레

스를 어느 정도 줘야 소출이 

많이 나고 맛도 뛰어나다.

  내가 세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농장에는 방울 토마토가 주렁주렁 

달려 있다. 무게가 일반 방울 토마토보

다 7배 쯤 더 나간다. 맛은 어떨까. 당도 

측정을 해보면 14 브릭스(brix)나 된다. 

일반 방울 토마토는 7~8 브릭스에 불과

하다. 한마디로 제철 딸기처럼 달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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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방울 토마토다.

  그런데 이파리들은 하나같이 시들시

들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싱

싱하고 큼지막한 열매가 달리는 걸까. 

토마토에 스트레스를 줬기 때문이다. 

토마토가 물이 필요한 때를 정확히 알

아서 딱 그때만, 그것도 약간 부족하다 

싶게 줬더니 스트레스를 받아 이렇게 

크고 싱싱하게 자란 것이다.

  비밀은 센서에 있다. 방울 토마토 줄

기마다 초소형 바늘(probe)이 꽂혀 있

다. 센서에는 초소형 반도체 칩이 내장

돼 있다. 이 칩이 식물의 수분 흐름 등

을 파악하는 열쇠가 된다. 필자가 창업

한 텔로팜(Telofarm)이 개발한 센서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식물의 줄기에 

바늘을 꽂으면 물의 흐름과 광합성, 영

양분 흡수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사람에 비유하면 혈압과 맥박을 

재는 것이다.

  따라서 이 센서를 이용해 햇빛과 온

도 등이 식물에 어쩐 영향을 주는 지 알 

수 있다.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식물

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조건을 설정하

는 것이다.

  텔로팜은 이를 IoP(Internet of 

Plants)라 명명했다. IoP를 통해 식물과

의 대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즉, 식물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물

이 부족하면 말라죽고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썩게 된다. 텔로팜은 자체 개발한 

센서를 통해 적정량의 물을 줘, 물을 크

게 절약할 수 있다.

  물을 줄이면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대신 당도는 올라간다. 검침 센

서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식물이 

말라죽지 않고 잘 자란다.

  우리가 개발한 센서는 기후변화에 따

른 병충해 방지에도 탁월한 기능을 한

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주의 대표 농업

은 오렌지다. 5~6년 전쯤 나방이 옮기는 

바이러스로 인해 수확량이 무려 50%까

지 줄었다.

  텔로팜의 센서는 데이터를 분석해 식

물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 이같은 병충

해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중동의 아랍 에미리트에서도 병충해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진행, 큰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는 이 시장도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엔 농민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농

사를 지었지만 이제는 공학기술이 들어

가 농업을 정량화할 수 있게 됐다. 네

덜란드의 농과대학은 세계 최고 수준이

다. 교수진의 면면을 보면 그러나 놀라

게 된다. 대부분 물리학, 수학, 공학자 

등 소위 ‘STEM’ 전공자들이다.

  뭐니뭐니해도 텔레팜의 승부처는 캘

리포니아다. 현재 현지법인을 설립 중

이다. 와인과 각종 과일, 아몬드부터 마

리화나까지 대규모 농업이 이뤄지는 캘

리포니아는 최근 엘니뇨, 라니냐와 같

은 기후변화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태다. 일부 지역

에선 물 사용량을 제한할 

정도다. 텔로팜의 기술은 

생산성을 떨어뜨리지 않으

면서 물을 줄일 수 있기 때

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이외에도 골프

장에 우리의 기술이 들어가

면 물을 적게 주고도 싱싱

한 잔디를 유지할 수 있다. 

센서를 홀컵 아래에 설치하

면 잔디 손상이 거의 없다.  

캘리포니아엔 동문들이 소

유한 골프장이 여러 개 있

다고 들었다. 우리를 초청

해 준다면 절대 실망을 드

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텃밭이 대세가 

될 것 같다. 세계적으로 식량

의 과잉생산을 방지할 수 있

고 또 트럭을 이용한 물류이동이 없어 

공해물질이 대기에 배출되는 상황이 없

게 된다. 환경보호에도 텃밭은 유용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텔로팜의 목표는 물을 60%까지 절약

하고 소출은 50% 더 늘리는 것이다.

  IT산업에서 처럼 농업에도 혁신이 일

어나야 한다. 농업과 반도체가 결합하

는 새로운 개념이다. 미래의 농부는 화

이트칼라 데이터 매니저라고 해도 지나

치지 않는다. 

  이정훈 교수는

  * UCLA에서 초소형정밀기계기      

    술(MEMS) 전공으로 박사학위. 

  * 노스웨스턴 대학 조교수. 

  *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교수. 

  * 제9회 대통령 젊은 과학자상.  

  *  텔로팜 창업(2018년).

캘리포니아 물 부족, 우리가 해결한다

‘텔로팜’창업 … 물 60% 절약, 소출은 50% 증가

이정훈 교수 
(공대 85)

딸기처럼 달콤한‘왕방울 토마토’

줄기에 센서 꽂아 데이터 분석

텔로팜 농장에서 재배하는 방울 토마토. 당도는 14.1 브릭스로 기존의 방울 토마토의 2배 가량이나 된다.

식물의 줄기에 꽂아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초
소형 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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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명호 회장 북가주 방문

“한인 커뮤니티에도 기여하는 동창회 되기를”
젊은 동문 참여 절실, 과감한 투자와 지원해야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이 지난 10월 22

일 취임후 첫 방문지역으로 북가주 동

문회를 찾았다. UC 버클리에서 공부했

던 노 회장의 남다른 인연과 함께 북가

주에 특히 많은 공대 동문들, 그리고 또

래 동문들의 기대 속에서 노 회

장의 북가주 동창회 방문이 이

루어졌다.

  빗속을 뚫고 노 회장 부부가 

로스엔젤레스에서 샌프란시스

코 지역에 도착했다. 북가주 임

원진은 샌프란시스코 동쪽 더블

린의 소담식당에서 부부동반으

로 노 회장 부부를 반갑게 맞이

했다.

  임준원(기계 77) 회장, 최승희(

경제 81) 부회장(친숙하게 총무

로 불리운다)과 부군 김범섭(전

자 79), 강정수(대기과학 61) 이

사장 등 임원진과 북가주 고참 

홍경삼(외교 61), 민병곤(토목 

65) 동문 부부들이 자리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과 뜨거

운 악수에 반가운 환담이 오가

고, 샌프란시스코, LA 이야기 등 

옛날 추억들을 되새기며 식사

가 진행됐다. 농주를 한잔씩 건

네면서 노 회장과 학번이 같은 

61학번 동문들은 즉석에서 “말

을 트자”며 화통한 대화가 이어

졌다.

장학사업 설명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동

창회 운영에 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 노 회장은 미주동창

회에서 추진할 장학사업에 대

해 설명하면서, 장학금은 학비

의 반액 내지 전액을 지급하는 

큰 장학 사업이 될 것이라고 소

개했다. 북가주동창회도 활발히 

참여를 해 동문들뿐 아니라 한

인커뮤니티에도 서울대 동창회

가 기여하는 계기를 만들자고 

말했다. 

  노명호 회장은 또 북가주 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미주 장학생 선발에 참여하

기를 특별히 당부했다. 그리고 동문회

가 젊은 동문들의 참여가 많이 필요한

데, 각 지부에서 그들을 위한 행사에 과

감한 투자와 지원을 해 참여를 유도하

자는 제안도 했다.

  다음날 오전 10시 하이킹 트레일의 반

환점에 Zinfandel 하이킹 8주년을 기념

하기 위해 총 31명이 모였다. 코로나 이

전에는 보통 25명 정도 참석하는 하이

킹이었다. 코로나 이후 올해 5월부터 다

시 재개된 하이킹에서는 보통 15~20명 

정도로 그 참여 규모가 약간 감소하였

는데 이날 모임은 유례없이 많은 인원

이 모인 것이다. 그 중에는 2년만에 나

온 회원들도 있었다.

  8주년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샴페인 대

신 스파클링 애플 사이더로 모두 건배

를 했고 그 후 멤버들이 가장 궁금해 했

던 노명호 회장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회원들은 이미 노 회장이 Zinfandel 등

산반 기념 모임에 맞춰 온다는 이야기

를 공지받았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이날 특히 많이 모인 것이다.

  노 회장은 미국에 처음 온 곳이 북가

주 버클리 지역으로 UC 버클리에서 석

사도 마치는 등 북가주 지역과의 남다

른 개인적 유대감이 있다는 점을 강조

했다. 

  꽤 많은 하이킹 회원들이었지

만 노 회장은 일일이 악수를 하

면서 각자의 소개도 들었는데 특

히 북가주에서 최연장자이신 한

만섭 선배(항공 49)와의 만남은 

특별했다. 

하이킹 8주년 기념 산행

  한만섭 선배님은 서울대 항공

학과 교수를 역임하다 미국 보잉

사로 이직, 은퇴 후 북가주 지역

으로 왔는데 이 지역에서 동문들

의 훌륭한 롤 모델이기도 하다. 

지난 6월 미주 총동창회 회의때 

서울대 총동창회장 상을 받았는

데 일정이 겹쳐 참석을 못했다가 

이번에 비로소 노명호 회장과 만

나게 된 것이다.

  그밖에 하이킹 그룹의 회원들

이 대체로 북가주 동창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문들인 

관계로 이날 동문들과의 만남과 

인사는 향후 북가주 동창회를 이

해하고 함께 일을 해나가는데 매

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

대한다. 

노상규 동문의 메들리

  공식적인 인사 후, 조금 자유

로운 분위기 속에서 Potluck으

로 가져온 풍성한 음식을 먹으며 

노명호 회장의 LA 사업 등 개인

적인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

두들 모여 단체 사진도 찍고, 소

규모 그룹 사진들도 찍는 등 각

자가 이날의 추억을 만드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회원 중 노래를 잘 부르는 노

상규 동문(기계 61)의 가곡 메들리 또

한 대미를 장식하는 즐거운 엔터테인먼

트였다.

  글: 임준원(기계 77), 

       최승희 (경제 81)

하이킹에는 30명 넘게 모여‘성황’

한만석 원로선배와 특별한 만남도 

노명호 미주동창회장의 방문을 맞아 열린 산행에는 이례적으로 31명이나 되는 동문들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
날은 Zinfandel 하이킹 8주년을 맞는 날이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

노명회 회장 방문환영 저녁 모임. 왼쪽 앞부터 홍경삼(외교 61), 노명호 회장, 김범섭(전자 79) 최승희(경제 81) 
동문 부부, 노현숙(Mrs. 노명호), 전혜경(화학 67) 동문.



“건강하려면 나를 따르라”
가족같이 찐한 사랑 - 북가주 Zinfandel 등산클럽 

  ‘못 걸으면 아프다.’

  북가주 서울대 등산반 동문들이 매주 

걷는 트레일 이름이 Zinfandel 트레일

이다. 포도주 양조장 이름이 Zinfandel

이고 그 옆에 등산로가 있어 Zinfandel 

Trail이다. 이재성(공대 65) 동문이 발

굴해 추천한 코스다.

  “아파서 못 걷는 것이 아니라 못 걸으

면 아프다. 그러니 우린 걷자!”.

  북가주 등산반이 8년 전 결성될 때 

제안자 이장우(문리대 72, 북가주 서울

대 동문회 전 회장)동문이 내건 슬로건

이었다. 그리고 최고참 한만섭(공대 49) 

동문이 “건강하려면 나를 따라 걸으

라!”는 훈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면 어

김없이 15~20여 동문이 모여 Zinfandel 

산행길에 나섰고, 틈틈이 미주 곳곳의 

명소로 함께 여행을 다녔다.  1년에 두

세번 북가주의 명소로 원정을 가고, 한

국의 유명한 둘레길도 다녀오고, 모뉴

멘트 밸리, 자이언 캐년에서 브라이스 

캐년으로 이어지는 그랜드 서클을 돌기

도 했다.

  산행 때마다 의무감이 아닌 스스로 만

든 별미 간식들을 나누며 행복감에 젖

는다. 여행지에서는 특산물을 사가지고 

와  멤버들이 함께 입맛을 돋구기도 한

다.

  매달 첫 주 산행에는 그달에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 최승희(경제 81)동

문이 당일 새벽 직접 수고를 하며 만든 

케이크를 가져와 회원 모두가 함께 축

하를 했다.

  그렇게 함께 걷기를 8년. 이제 Zin-

fandel 북가주 서울대 동산반은 가족같

은 인생 동지들이 됐다.

  1년반 전부터 코로나로 인해 만남이 

단절됐지만 줌(Zoom)이라는 디지털시

대의 소통 시스템을 도입해 다시 매주 

만남을 이어갔다. 서로의 근황들을 나

누고, 읽은 책에 대한 토론들도 줌에서 

이어졌다.  

  연수차 다녀간 동문이 서울에서, 그리

고 하와이 여행을 간 동문도 참여하는 

등 줌 미팅은 실제 모임 이상 활발했다. 

회원은 서울대 출신은 물론 서울대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따뜻하

게 환영하며 새 가족으로 맞아 들였다.   

  회원들의 80% 이상이 서울공대 출신

인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회원들중 특별한 날을 맞이하는 분들

이 있다. 미수 88세를 맞으시는 분, 회혼

식, 금혼식에서 팔순을 맞으시는 분에 

이르기까지, 세월은 물론 최근의 코로

나까지 이겨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케

이크(물론 최승희 동문 작품)와 축하가 

이어졌다.

  산타 크루즈로 이사를 가며 핑계로 산

행을 한 주 거르려 했던 이장우 동문은 

토요일 아침마다 이메일에서 외쳐대는 

여성 총무 ‘샛별’  최경희 동문의 

“가즈아!” 외침에 화들짝 놀라 ‘짤

리지 않기 위해’  Zinfandel로 향한다. 

그리고 그날도 후회없는 즐거움을 안고 

돌아온다.

  나이가 들수록, 또 늙어 갈수록 행복

하고 즐거워진다면 성공한 인생일 것이

다. 일생을 후회없이 살았고, 최고의 재

산이라는 아내와 건강함이 있지 않은

가?  

  더군다나 Zinfandel 등산클럽을 통하

여 따스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며 살고 

있으니, 후회가 자리잡을 틈이 없다.

  “착한 사람은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악한 사람은 이 세상

에서 자신의 지옥을 경험한다”(Hein-

rich Heine, 독일 시인)는 말처럼 우린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다고 믿는다.  

  이번 토요일 또 Zinfandel 동문들과 

걷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9년

째를 향하여 간다. 

  글= 홍경삼(문리대 61)

 라스베가스까지 비행기로 간 후 버스를 대절해 모뉴멘트 밸리,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의 그랜드 서클을 돌았다. 북가주 동문회는 등산과 여행으로 맺어진 모임이어서 가족같은 분위기다.

비가 와도 걷고, 무지개가 뜨면 어린애가 되어 걷는다. ‘못걸으면 아프다’가 클럽의 캐치프레이즈다.

항상 수고하는 부부동문 박사. 남편 김범섭
(공대 77)은 공학박사,  최승희(사회대 81)총
무는 경제학 박사로서 모두 UC 버클리 출신.

홍경삼(문리대 61, 오른쪽)과 노상규(공대 61) 
동문. 연배도 비슷해 친형제처럼 허물없이 지
낸다.

북가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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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 지부 창립 총회
회장에 정무형, 40대 동문 대거 참여

  “미국와서 제가 서울대학교 졸업생
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백지
서부터 미국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50년만에 서울대를 나왔구나 하는 긍지
를 찾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동창회
가 잘되기를 바랍니다.” 
  미시간 지부 창립 총회날 1971년부터 
미시간에 정착해 살고 있는 57학번 동
문의 감회어린 인사말이다. 이 짧은 인
사말이 서울대 동창회 미시간 지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해 준 것이라
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지난 10월 14일 미시간 지역 다수 동
문들이 줌회의에 참여해 현지시각 오후 
8시 지부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시
각으로 모교 창립 75 주년 기념일인 10
월 15일을 맞아 미시간에서  3년동안 준
비했던 지부 창립 첫 총회가 개최된 것
이다.
  강신조 박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창립

미시간 지부

초대회장 취임사

  ‘모교는 영원하다 동문은 가족이다 
우리는 함께 변화의 주체이다’는 우리 
지부의 모토입니다.
  인류의 사상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철
학자 소크라테스는 두가지 면에서 우리
를 압도합니다. 그는 가장 겸손했습니
다. 그리고 자신은 모른다는 걸 전제로 
항상 질문을 던졌습니다.
  가장 뒤늦게 출범한 우리 지부는 항상 
겸손한 자세로 즉 모른다는 자세로 동
문을 서로 더 잘 알아가는데서부터 우
리 활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매우 작으나 모르는 것은 산
더미같은 우리들이 가장 먼저 깊이 알
고 가까이 지내야 할 가족같은 관계가 
동문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시간 동문들과 이웃 사촌으로 지내
는 것은 물론 이 지역에 와서 사는 주니
어 동문들에게 특히 도움을 주는 동창
회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동창회로 
성장시켜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결속을 다지면서 동시
에 미주지역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고 지원하는 동창
회 지부가 될 것을 아울러 다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평화와 행복을 인류사회에 전
파하는 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적은 사랑해도 악마는 버려야 한다’
는 정신으로 악을 청산하고 이 땅에 평
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
다. 
  그러기 위해 우리들 각자가 전체를 통
찰하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도록 노력하는 동창회가 될 것
입니다.

미주동창회 1천불

시카고 관악클럽에

  노명호 미주동창회 회장이 젊은 세대
로 구성된 시카고의 관악클럽에 1,000 
달러의 기부금을 보내 격려했다. “앞
으로 관악클럽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다짐한 노 회장은“동창회는 앞으로 
70, 80, 90 학번 세대가 주도적으로 이끌
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남가주 동창회를 예로 들
며 80년대 학번인 최용준 동문이 회장
이 돼 원로선배초청 오찬 모임 등 굵직
한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 창립 25주년 맞아

기념문집 발간 … 내년 1월말

  내년에 창립 25주년을 맞는 뉴잉글랜
드 동창회가 기념문집을 발간한다.
  뉴잉글랜드 동창회는 지난 10월 23일 
열린 임원/이사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
다. 
  편찬위원으로 정정욱, 김정선, 윤은상, 
이강원, 이의인, 장수인 등 6명의 동문
들을 선임했다.
  1차 원고 마감은 내년 1월 31일. 내용
은 시, 수필, 기행문, 유학/사업/가족 이
야기, 회화/사진 등 모든 작품의 참가

총회는 미주 동창회 노명호 회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한국에서는 이수성 
전 모교총장(총리역임)이 직접 참가
해 축사를 했고, 이희범 총동창회장
이 축사를 보내 왔다. 
  고광국 박사 부부 등 20 여명의 동
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총회는 
정무형(문리대 70) 준비위원장을 만
장일치로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모든 시니어 회원들은 고문 혹은 자
문위원으로 함께 미시간지부 창립과 
발전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정무형 회장은 “미시간 지부의 탄
생과 함께 동문회로서 발전에 여러 
동문들의 축하와 참여를 부탁드린
다”고 말했다. 
  회장단에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학번의 40대 동문들이 대거 참여해 
새로 탄생하는 동창회 지부로서의 
의미를 더했고, 앞으로 성장전망에
도 큰 기대를 모았다.  
  “선배님, 이제는 백지에서 시작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랑
스러운 서울대학교라는 모교를 가지
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지부 안
에서 동문간의 친교를 도모하고 미
시간이라는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
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한미간의 우
호증진에 기여하는, 잘나가는 동창회
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창

립을 맞은 미시간 지부 임원들의 다짐
이다. 
  미시간 지부는 오는 12월 11일, 12시 
한인 문화회관에서 창립축하 파티를 열
기로 결정하고 준비에 나서고 있다. 미
시간 지부는 지역동문들의 모임을 활성
화하고 동창회로서의 요건을 충족시켜
가면서 내년 미주총회 평의원회에서 지
부 인준절차를 밟게 된다.

를 환영한다.
  동창회 측은 뉴잉글랜드에는 우수한 
서울대인들이 일찍부터 학계, 의학계 
등 각 분야에 진출, 두각을 나타냈다며 
창립 25주년을 맞는 동창회 역사에 길
이 남을 문집이 탄생할 것이라고 기대
했다.

  원고 문의 및 제출: 김정선(jkim@
systemic.com), 윤은상(eyoon1208@
gmail.com)

12 미시간 . 뉴잉글랜드 

정무형 초대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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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 서울대 강의실은‘하이브리드’
학교·집 어디서나 수강 가능 방식도입

  서울대는 무려 1년 6개월여 동안 비대
면 강의를 해왔다. 신입생들은 캠퍼스
에 갈 일이 없었고 강의실에서 같은 과 
학생들이나 교수를 만나볼 기회가 없었
다. 대학과 동떨어진 대학생활을 해온 
것이다.  
  지난 학기부터 시작된  ‘하이브리드 수
업’을 통해 학생들은 최소한 캠퍼스 강
의실의 직접 수업을 경험하게 됐다.
  자동차 동력으로 전기와 개스를 동시
에 사용할 수 있게 한 방식을 하이브리
드라고 한다. 코로나로 폐쇄됐던 강의
실도 두가지 시스템을 동시에 작동시켜 
오픈해 진행되고 있다. 즉 하나의 수업
시간에 대면 강의, 비대면 강의를 동시
에 진행하는 것이다.
  대면 강의란 학생들이 강의실에 출석
하여 직접 교수로 부터 강의를 들으며 
수업을 하는 것이고, 비대면 강의란 학
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교수의 
강의를 듣는 것이다.  
  동일한 수업시간에 대학교 교실과 학
생의 가정에서 동시에 대면, 비대면 강
의가 진행되는 것을 하이브리드 강의라
고 명명했고 서울대학교는 올해 2 학기 
부터 이 시스템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
  교수들과 학생들 사이에는 아직도 엇
갈리는 반응들이다. 일부 교수들은  하
나의 수업시간에 두가지 방식이 병행돼 
혼란스러울 때가 있으며, 강의실에 있
는 대면학생들과 집에 있는 비대면 학
생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업준비도 많아지게 됐다고 말한
다.
  강의실 내에 카메라 장착과 오디오 설
비를 화면에 잘 맞게  배치해야 하고, 
수업 도구의 사용에도 능숙해 져야 한
다. 또한 실시간 강좌시에 인터넷 연결
과 화질, 음성전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비대면 학생들은 화질
과 음성들에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대면 학생들 만큼 교수들과 활발
한 의사소통이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
다. 토론 방식의 수업에서는 보다 많은 
수업준비가 필요하는 등 교수들의 업무 
증가도 제기되고 있다. 자칫 대면학생 

위주의 강의가 될 수 있는 공정성의 문
제도 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에 맞게 대면, 비대
면을 골라가며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선
택성에서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을 환영
하는 학생들도 많다.  
  학생들은 수업시간 전에 미리 교수에
게 자신이 대면 혹은 비대면으로 할지

를 강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캠퍼스 
안에는 2시간 안에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해 주는 신속검진센터가 설치돼 학
생들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자
신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강의실 준비도 만만치 않다. 대면 강의
에 출석한 학생들의 거리두기를 지키다 
보면 강의실 크기가 제한이 돼 학생들
을 격일로 출석시켜 하나의 수업을 두
번의 강의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들도 
자주 발생한다. 
  거리두기도 방역 1,2 단계에서는 좌석 
한칸을,  3,4 단계에서는 두칸을 띄워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발표하는 방역단계
에 따라 출석 정원의 제한이 변경된다.
  이에 따라 서울대는 수업 수강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초과할 경우 
수강 인원을 분산했다. 
  기존에 강의가 없던 점심 시간을 수업
시간에 포함시키고 오전 9시 이전과, 오
후 5시30 분 이후, 그리고 주말에도 수
업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밀집도를 분산
시켰다.
  식당 운영도 코로나 이후 문을 닫았던 
학생회관 지하 식당과, 4층 식당들을 오
픈했고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면서 투고 
도시락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했다.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이 자리를 잡으
면서 진행의 기술적인 측면이 많이 개
선되고 경험이 축적되며 점차 문제점들
이 사라져 강의에 대한 적응과 만족도
는 높아졌다.  
  서울대학교 입학후에 한번도 강의실
에 들어와 수업을 듣지 못했던 코로나 
신입생들은 캠퍼스 강의실에 출석해 수
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
였다.
  지난 한학기 동안 하이브리드 수업을 
진행했던 교수들은 계속된 개선들을 통
해 큰 문제들은 없었으며 이제 하이브
리드 강의 방식이 코로나 대학수업의 
대세라고  인정하고 있다.
  코로나 시대의  학생들 사이에는 아
직도 대면수업보다는 비대면 수업을 선
호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방역당국의 지
침에 따라 전면적인 대면 수업은 아직 
불가능 한 상태이다.
 그러나 대면 수업에 따른 코로나 전파 
우려도 점차 불식되고, 대학측의 효율
적인 대처로 대면수업의 지속과 함께 
하이브리드 수업방식의 정착은 모교 서
울대학교의 새로운 강의 시스템으로 그
리고 또 다른 캠퍼스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비대면·대면 강의 선택할 수 있어

캠퍼스에 신속검진센터 설치 운영

▲ 수업도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서 열린다.  

◀ 클래스에 들어가기 전 신속검진센터에서 감
염여부를 확인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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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10 월 15 일부터 12 월 7 일까지는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Annual Enrollment Period) 이다 . 그래서인지 요즘은 메일 박스에 

보험회사들의 홍보 전단지가 수북히 쌓인다 . 은퇴의 첫 걸음이 바로 

메디케어 가입이다 . 공학자가 갑자기 왠 건강보험이냐고 의아하게 생

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10 여년 전 갑자기 한국근무 (KIST 원장 ) 를 하

게 돼 메디케어는 물론 은퇴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짐을 싸야했

다 .  미국에 되돌아와서야 메디케어에 가입했는데 아내는 제때 가입

을 안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물어야 했다 . 그것도 평생 죽을 때까지다 .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속이 상했다 . 미국서 거의 반백년을 살았고 명

색이 대학교수를 지냈는데….  만 65 세부터 받게되는 메디케어는 크

게 파트 A 와 파트 B 로 나뉜다 . A 는 기준 이상으로 납세한 사람에게 

공짜이지만 B 는 프리미엄 곧 보험료를 내야 한다 .

  파트 A 와 파트 B 를 합친 것을 흔히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부른다 . 전

체 의료비용의 80% 를 메디케어가 커

버해주고 나머지 20% 는 본인부담이

다 .

  메디케어는 미국이외의 지역을 커버

하지 않는다 . 나 처럼 한국에 장기체

류할 때 논란이 되는 부분이 파트 B 보

험료 납부다 .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왔

다고 해서 파트 B 가 자동적으로 제공

되는 것은 아니다 . 다시 파트 B 를 신

청해야 하는데 그동안 중단된 기간에 

따라 보험료 외에 벌과금이 평생 부과

될 수도 있다 .

  파트 B 보험료는 2021 년 현재 연소

득 17 만 6,000 달 러 ( 부 부 합 산 ) 까

지는 월 148.50 달러가 부과된다 . 17

만 6,000~22 만 2,000 달 러 소 득 대 는 

207.90 달러다 .

 연수입이 50 만 달러를 넘게되면 프리

미엄이 356.40 달러로 껑충 뛴다 . 프리

미엄은 소셜 시큐리티 연금에서 공제

하고 나머지를 보내준다 .

  요즘은 파트 C 가 대세다 . 흔히 메디

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Advantage 

Plan)’이라고 부른다 . 추가로 보험료

를 내지 않고도 메디케어가 커버해 주

지 않는 혜택들을 받을 수 있다 . 예를 

들어 한방 , 침 , 안경 , 진단기구 , 헬스

클럽이용 , 교통편 제공 등이다 . 

파트 C 가입 증가

  어드밴티지 플랜은 메디케어 당국의 

승인을 받은 민간 보험회사들이 제공

하는 것으로 보험사는 정부로부터 가

입자 1 명 당 일정 금액을 받아 플랜을 

운영한다 .

  그러나 대부분 HMO 식으로 운영되

고 있어 전문의의 정밀진단이 필요할 

경우 주치의의 리퍼 (refer) 가 있어야 

한다 . 가입자가 해당 보험사의 네트워

크에 속한 전문의들만 

선택할 수 있다는 단

점이 있다 .

  메디케어는 파트 D, 

곧 처방약 플랜을 선

택해야 모든 절차가 

끝난다 .  파드 D 가 포

함되어 있는 어드밴티

지 플랜에 가입하면 

처방약도 자동적으로 

커버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

  꼭 소개해 드리

고 싶은 플랜이 있

다 . ‘메디갭 (Medi-Gap)’이다 . 보충

보 험 (Supplemental Plan) 이 라 고 도 

은퇴 70세로 늦추면 소셜 연금 ‘132%’↑
‘리빙 트러스트’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가능

한홍택 박사의
셀프로 하는 은퇴계획

메디케어 늦으면 평생‘벌금’내야

요즘은‘어드밴티지 플랜’이 대세

‘메디갭’65세 때 가입하면 저렴

한다 . 쉽게 말해 어드

밴티지 플랜의 단점을 

모두 커버하는 보험이

다 . 물론 추가로 보험

료를 내야 한다는 부

담은 있다 .

  메디갭의 장점은 메

디케어와 계약이 돼있

는 미국내 모든 의료

진과 병원들로부터 진

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폐암진단을 받았

다고 가정하자 . 메

디갭을 갖고 있다면 이 분야 세계최고

의 병원으로 알려진 휴스턴의 MD 앤

더슨에서도 치료를 받을 수 있다 .

  메디갭은 최초 메디케어 수혜자가 됐

을 때 구입하는 것이 가장 저렴하다 . 

1 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과거나 

현재의 병력을 묻지 않고 무조건 가

입시켜 주는 , 이른바 ‘개런티 이슈

(guarantee issue)’에 해당되기 때문

이다 . 이 기간을 놓치면 메디갭 가입

이 까다롭다 . 기저질환이 있거나 암환

자의 경우 보험사가 가입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설사 가입이 됐더라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올라간다 .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주어졌지만 계

속 일을 할 경우는 회사가 제공하는 보

험과 메디케어를 비교해 선택하도록 

한다 . 이 경우 직장 보험이 있더라도 

파트 A 는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다 .

  그러나 파트 B 는 프리미엄을 내야 

하기 때문에 나중 은퇴할 때 가입하면 

된다 . 이때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해야 나중에 벌과금

이 부과되지 않는다 .

  메디케어 못지 않게 중요한 부분이 

소셜시큐리티 연금이다 . 언제 신청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진다 . 2021 년 기

준 , 완전은퇴연령 (full retirement) 은 

66 세로 100% 를 받는다 . 그러나 66 세

에 은퇴하지 않고 70 세까지 미룬다면 

한해 8% 씩 연금이 오른다 . 

  70 세 이후는 그러나 이같은 혜택이 

없어진다 . 반면 62 세에 조기은퇴를 

신청할 경우는 66 세 때 받는 수령액의 

73% 가량을 받는다 .

  요즘은 백세시대를 맞아 수령액을 최

대한으로 늘리는 시니어들이 늘어나

고 있는 추세다 . 62 세에 73%, 66 세에 

100%, 70 세에 132% 를 받을 것인가 . 

신중히 결정할 일이다 .

  배우자가 일을 안했거나 세금을 적게 

냈을 경우도 연금을 받는다 . 이를 ‘배

우자 베니핏 (spousal benefits)’이라

고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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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프로베이트’땐 자녀끼리 상속 분쟁

  기부는 부의 사회환원 , 삶의 마지막‘보람’ 

  상대 배우자 수령액의 절반을 받는

다 . 가령 아내가 10 년 이상 세금을 내 

연금수혜자격이 주어졌더라도 남편 연

금의 50% 와 비교해 그 중 액수가 많

은 것을 택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남편

의 연금이 2,000 달러인데 아내는 900 

달러를 받게 된다고 치자 . 이 경우 배

우자 베니핏을 신청하면 아내는 남편

의 절반인 1,000 달러를 받게 돼 100 

달러의 이득을 보게 된다 .

  그러나 배우자 베니핏은 연금수령자 

나이가 66 세 때까지로 제한된다 . 수

령액을 최대로 끌어올리겠다며 남편

이 70 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신청

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 아내가 배우자 

베니핏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남편이 완전은퇴연령인 66 세가 될 때

까지다 . 부부가 이혼한 경우도 10 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면 배우자 

베니핏을 신청할 수 있다 .

리빙트러스트 작성

  다음은 리빙 트러스트 (lving trust) 

작성이다 . 상속과 재산분배 등의 절차

를 명시해 놓은 문서다 . 

  요즘은 인터넷에 관련 정보가 넘쳐나 

변호사 도움없이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샘플을 골라 작

성하면 된다 . 나는 50 달러 ( 법원 파일 

비용 ) 에 모든 절차를 끝냈다 . 리빙트

러스트는 내용을 수시로 바꾸거나 수

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38개 주는 상속세 없어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하면 나

중에 자녀들이 법원에서 상속절차

(probate) 를 밟아야 한다 . 이 경우 시

간이 오래 걸리고 자녀들끼리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 이 과정에서 자칫 

집안의 숨기고 싶은 것들이 세상에 알

려지게 된다 .

  캘리포니아에선 주택 등 16 만 6,000 

달러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리빙 트러스트 없이 사망하면 법원 프

로베이트를 통해 재산이 분배된다 . 

  상속과 증여와 관련해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 있다 .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의 38 개주는 상속세 (estate tax)

가 없다 . 그러나 연방정부는 상속재산

에 세금을 매긴다 . 부모 양쪽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2021 년 현재 2,340 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다 . 하지만 2026

년에는 이 액수가 2018 년 전의 기준인 

1,000 만 달러 ( 인플레이션 이전 ) 로 

내려가게 돼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캘리포니아에선 연간 1 인당 1 만

5,000 달러까지는 세금 (gift tax) 이 붙

지 않는다 . 증여 곧 기프트는 자녀 뿐

만아니라 손주 등 누구에게나 적용된

다 . 1 만 5,000 달러의 상한선만 지키

면 많은 사람들에게 기부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은퇴 후 생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주 식 투 자 외

엔 없 을 것 

같다 . 내 경

우 기계공학

을 전공한 것

이 도움이 됐

다 . 일 찌 기 

테슬라의 성

장 가 능 성 을 

봐 손주들에

게 테슬라 주

식을 사서 기

프트로 줬다 . 

덕분에 대학 

학자금 걱정

을 크게 덜었

다 .

  주식투자로

도 억만장자

가 될 수 있

을 까 . 우 리 

세대는 이미 늦었지만 손주세대에는 

가능할 것 같다 . 가령 15 살된 손주에

게 10 만 달러치의 주식을 사서 증여했

다고 가정하자 . 워런 버핏처럼 연 21%

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면 손주가 65

세 은퇴했을 때 4 억 달러로 늘어난다 . 

더 적극적으로 애플이나 아마존 , 마이

크로소프트와 같은 빅 테크 기업에 돈

을 묻어 두어 연 28% 의 수익을 거두

게 된다면 그 금액은 무려 230 억 달러

로 ‘둔갑’한다 . 결코 허황된 얘기는 

아니다 .

  우리 세대에는 그러나 뮤추얼 펀드나 

상장지수펀드 (ETF) 를 잘 선택해 투

자하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다 . 펀

드는 보통 4 가지가 있는데 본인이 감

수할 수 있는 

위험도에 따

라 선정하면 

된다 .

  인생은 다

음 의 3 단 계

로 나뉘어 진

행되는 게 아

닐 까 한 다 . 

처음엔 배움

(learning), 

이어 돈을 벌

고 (earning), 

그리고 나누

는 (sharing) 

것 이 다 . 구

태여 자녀에

게 유산을 남

겨줄 필요가 

없다면 재산

을 이웃과 나

눠쓰는 곧 기부하는 것이 부의 사회환

원이자 삶의 마지막 보람이 아닐까 생

각한다 .

  한용택 박사는

* 공대 기계공학 (60)

* Penn State 기계공학 박사

* UCLA 기계항공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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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당 연 1만 5천 달러까지는 증여세 없어

손주들엔 선물 , 불특정 다수 이웃엔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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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의 세종문화회(공동

회장: 전현일·농대 62, 박계

영·의대 90)가 지난 10월 20

일 버추얼 기금모금 행사를 개

최했다. 이날 이벤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유튜브 비대면으로 열렸다.  

수재너 송 전 CBS 2 앵커의 사

회로 약 50분 동안 영어로 진

행된 행사는 박종희(루시 박) 

사무총장(의대 69)의 연혁 보

고에 이어 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의 인사말, 유명 

인플루언서 마크 피터슨 박사

와의 인터뷰, 블랙 오크 앙상

블(Black Oak Ensemble)의 

현악 3중주, 힙합 공연, 영문 시조 발표 

등 다채롭게 꾸며졌다.

  지난 1970년대 평화봉사단원으로 한국

에 파견된 스티븐스 대사는 “이제 한국

은 경제 문화적으로 꽃을 피웠다(blos-

somed)”고 놀라움을 표시하며 “내가 

보고 겪었던 50년 전과는 전혀 다른 모

습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 

21대 주한미국대사를 지냈다. “안녕하

십니까. 심은경입니다.” 대사의 당시 부

임 첫 성명은 외교가에서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다. 평화봉사단원으로 활동

했을 때 한국인들이 지어준 이름이 바로 

심은경이다.  미국대사로는 최초로 통역

이 필요없을 정도로 한국어가 유창한 그

는 충남 예산의 중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며 한국어를 배웠다. 이 때문에 한

국문화나 언어의 이해에 있어서 역대 최

고의 미국대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스티븐스 대사는 “오늘날 미국에서 

‘K’는 가장 ‘쿨’한 단어로 통한다”며 

“K 팝, K 드라마 등은 ‘인기있는 어휘

(popularized vocabularies)’로 자리잡

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시조에 대해 언

급, 눈길을 끌었다. 한국 시골에서 지낼 

때 시조를 배웠다고 밝힌 그는 한국의 

얼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시조가 큰 도

움이 됐다고 말했다.

  스티븐스는 세종문화회에 대한 한인

사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재정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외교관 은퇴후에

도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을 맡

는 등 한국과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블랙 오크 앙상블’은 비토리오 

몬티의 ‘차르다시(Csardas, 헝가리의 민

속무곡)’를 연주해 시청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미국과 유럽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앙상블은 바이올리니스

트 데자레 루스트랏과 부군인 첼리스트 

데이빗 컨리프가 중심이다. 특히 세종문

화회 창립 때부터 꾸준히 후원하고 조언

을 아끼지 않고 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수재너 송과 마

크 피터슨 박사와의 대담. 피터슨은 한

국학 분야에선 거의 팬덤(fandom) 수

준으로 영향력이 상당하다.  그가 운영

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우물 밖 개구리

(the Frog Outside the Well)’는 회원가

입자가 거의 20만 명에 이른다. 세종문

화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피터슨 역시 ‘배도선’이란 한국이름을 

갖고 있다. 본관은 전남 ‘나주.’ 배 산

지로 유명한 곳이어서 나주를 택했다고 

한다.

  피터슨 박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왜 ‘우물 밖 개구리’라고 지었는지 설명

해 감동을 줬다.  시야가 좁거나 자신이 

경험한 것만을 고집할 때 흔히 인용하는 

문구 ‘우물 안 개구리’는 원산지가 한

국이 아니라 중국(장자)이다. 일본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다.

  피터슨 박사는 “한국인들은 절대 

‘우물 안 개구리’가 아니다.‘우물 밖 

개구리’라고 해야 적절한 표현이다”

라고 강조했다. 한국이 대단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우물 밖

의 개구리’가 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정말 세계

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였다. 

피터슨에 따르면 자신이 처음 한국땅을 

밟았던 1965년 당시의 1인당 소득은 125

달러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당시 한국인

들은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잃지 않

았으며 긍정적이고 낙관적이었다고 회

고했다. 다시 말해 ‘우물 밖’의 세상을 

얘기했다는 것이다.

  피터슨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

가 전쟁과 혼란으로 점철돼 있다고 말하

지만 절대 안 그렇다고 부정했다. “20

세기에 잠깐 안 좋은 때가 있었지요. 하

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볼 때 아주 안

정적이고 평화스런 나라예요. 세계적으

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지요.”

  그의 한국과 한국문화 예찬

은 끊이지 않는다. “강남을 

보세요. 시카고, 뉴욕보다 더 

선진화된 도시입니다.” 세계

인들이 한국을 대단한 나라라

고 인정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아직 한국을 대단하다고 생각

하지 않아 안타깝다는 것이다. 

  피터슨 박사가 세종문화회에 

끌리게 된 계기는 다름아닌 시

조. 미국 초중고교에서 ‘하이

쿠’(17자로 된 일본 특유의 

단시)가 인기를 끌고 있어 솔

직히 배가 아팠다고 털어놨다. 

“하이쿠는 성공했는데 (더 우수한) 시

조가 성공못할리 없잖아요.”

  처음 시조경연대회를 열었을 때 비한

국인(non-Korean)의 비율은 25%를 넘

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97%나 된다. 

불과 10여 년 사이에 비약적인 성과를 

낸 것이다. 피터슨 박사는 “이 모두 세

종문화회 스태프들의 헌신, 특히 루시 

박 사무총장의 리더십이 크게 도움이 됐

다”고 말했다.

  이어 시조 장원으로 뽑힌 앨리스 데이

빗슨(휴스턴의 고교 역사교사)의 작품

(Downsizing)을 소개했다.   내용이 매

우 센티멘탈해 실제를 바탕으로 만든 것

이냐는 질문에 100% ‘상상(imagina-

tion)’으로 썼다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보스턴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니

아 깁슨의 시조는 한국인들이라면 누구

나 가슴 한 켠에 묻어두고 있을 ‘분단

의 슬픔과 한’을 표현해 시청자들을 뭉

클하게 했다.

  깁슨은 일부러 타이틀을 달지않았다고 

했다. 시조를 읊다보면 주제어가 DMZ라

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서다.

  힙합그룹 ‘Elephant Rebellion’이 공

연한 ‘Be Here’는 힙합에 시조를 접목

시켜 관심을 폭증시켰다. 그룹이 부른 

노래는 조선 최고의 명기 황진이가 남

긴 시조 ‘청산리’ 벽계수를 바탕으로 

했다.  뮤직 비디오는 시카고 다운타운

과 호수가 어우러져 새로운 감흥을 불

러 일으켰다. “청산리 벽계수야 수이감

을 자랑마라 일도창해하면 다시 오기 어

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여간들 어

떠리….”

  * 기부: SejongCulturalSociety.org/    

donate

  시카고 세종문화회 기금모금‘성료’

   피터슨 박사, 한국인들은‘우물 밖 개구리’
시카고 힙합그룹의‘청산리 벽계수’공연

‘심은경’전 주한미국대사 한인사회의 지원 당부

  사진 왼쪽부터 수재너 송 전 CBS 2 앵커,‘심은경’캐슬린 스티븐스 전 주한 미국대사, 한국학 인플루언서 마크 피터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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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체가 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는 것이다.

  박 동문은 동창회 이사

회에 문화회 설립 안건

을 올렸다. 결과는 만장

일치 통과. 세종문화회

가 탄생한 배경이다. 당

시 동창회가 문화회 발

족 종잣돈으로 배정한 

예산은 5,000 달러. 2004

년 10월 이 종잣돈으로 

제1회 세종음악경연대

회를 열 수 있었다.

  그러나 한인사회와 주

류사회로부터 지원을 받

으려면 동창회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뤄 국세청

(IRS) 등에 비영리 독립법인으로 등록

한 것이다. 동창회 측은 필요한 인력과 

재정은 계속 지원해주기로 했다.  

  박종희 동문은 문화회 출범부터 현재

까지 사무총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하고 

있다. 비서울대 출신이 회장을 맡기도 

했으나 주력은 아무래도 서울대다. 현 

이사장(김호범, 상대 69)도 서울대를 나

왔다.

  한국의 전통문화가 미국주류문화의 

한 요소로 뿌리내리도록 도와 후세들이 

한국의 문화요소가 들어가 더욱 풍요로

워진 미국문화를 경험하고 즐길 수 있

도록 하는 것이 세종문화회의 설립 취

지다. 

  이에 따라 세종음악경연대회, 세종작

문경연대회(수필과 시조 부문, 미국과 

캐나다 대상)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시

조의 인기가 높아져 올해는 처음으로 

세계를 대상으로 세종국제시조경연대

회(영문 시조)를 추가로 열었는데 19개

국이 참가하는 성황을 이뤘다.

국제작곡경연대회 개최

  2~3년에 한번씩은 세종국제작곡경연

대회를 열고 있다. 아리랑을 비롯한 우

리의 전통 가락이나 장단이 들어간 곡

을 만들어 출품하게 해 주류사회에 널

리 홍보하고 있다. 

  특히 시조를 더욱 흥미있게 홍보하기 

Untitled 
by Nia Gibson

The tangled wire snarls a red scare
    Across the heart of a nation
Festering feelings of loss
    A connection I never knew
In shadows, life thrums a new beat
    Turning red ichor into green.

니아 깁슨 (보스턴) 엘리스 데이비슨

Downsizing 
by Alice Davidson

That sweater, so warm and soft - yet 
full of holes, hangs unworn.
“Let’s toss it!”  Downsizing means 
tough decisions. “No one wears it.”
“Wait!” I cry. “Grandma made that 
when I was young. It still fits.”

세종문화회는...

박종희 동문의 아이디어가 결실 맺어

주류사회 지원 필요해 서울대서 독립

음악 수필 등 대회 열어 한국문화 소개

 세종문화회(Sejong Cultural Society)

는 지난 2004년 시카고 동창

회 이사회 결의로 발족한 비

영리 법인이다. 

  문화회는 당시 동창회 회

장 전현일(농대 62) 동문과 

박종희(의대 69) 동문이 앞

장 서고 박창만(공대 56), 임

이섭(미대 54), 강영국(수의

대 67), 구경회(의대 59), 박

영규(농대 57), 임현재(의대 

59), 한재은(의대 59), 황치

룡(문리 65), 김병윤(문리 

65), 박연희(보건대 64), 정

호(공대 62) 동문 등이 추진

해 탄생됐다.

  당초 세종문화회의 아이디

어를 낸 이는 박종희 동문이

다. 시카고의 중국문화원이 

매년 피아노/바이올린 경연대회를 열

고 있는데 반드시 중국의 음률이 들어

간 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

던 것. 박 동문은 한인사회에도 이 같

위해 시조와 현대음악을 접목한 곡들을 

기성 작곡가들에게 의뢰하는 한편 그 

곡들의 연주회를 개최, 평론가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문화회는 공립학교 교사들을 대상으

로 온라인 시조 워크샵을 개최하고 시

조 교육자료들을 개발, 제작하는 등 시

조보급에 힘을 쏟고 있다. 

교사들로부터 시조를 배운 학생들이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숫자가 매년 늘

고 있으며 수상자들도 거의 대부분 비

한인들(non-Korean)이어서 문화회 측

은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이고 있다.

다양한 교육자료 확보

  문화회는 일선교사들이 수

업시간에 시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시조강의 동영상, 시

조학습플랜 등 다양한 교육

자료들을 세종문화회 웹사

이트에 올려놓고 있다. 

  이외에도 작문 경연대회(수

필 시조 등) 수상자들과 연주

회 동영상, 수상자들의 소감, 

심사위원들 프로필 등 많은 

자료들을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다.(www.SejongCul-

turalSociety.org) 김호범 이

사장과 전현일·박계영 공동

회장은 세종문화회의 프로그램들이 더 

확장되고, 앞으로도 잘 진행될 수 있도

록 서울대 동문들의 물질적 지원을 기

대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유럽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블랙 오크 앙상블’현악 삼중주단. 세종문화회 창립 때부터 무료 공연을 해주는 등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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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는 박종희(의대 69) 동문의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은 
단체다. 주류사회의 지원이 필요해 서울대에서 독립, 비영리기관
으로 거듭났다.

힙합 그룹 '엘레판트 리벨리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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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은 언뜻봐도 예

사롭게 보이지 않는 식물

이다. 거의 모든 식물들

은 풍성한 잎사귀를 자랑

하는데 선인장의 잎은 가

시로 변해 있다. 잘못해

서 찔리면 통증은 물론이

고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

  특이한 모양새 때문에 

한국에서도 흔히 보아왔

지만 미대륙이 원산지여

서 여기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남가

주에서는 도처에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꽃

을 좋아하는데 사람마다 

특별히 좋아하는 꽃이 있

다. 어떤 사람은 장미, 또

는 백합, 아니면 튤립을 

좋아하고, 그리고 오키드, 

카네이션 등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하면 

하잘것 없어 보이는 야생

화에 애착을 느끼는 사람

도 있다. 

  선인장꽃을 좋아한다는 사람은 별

로 많지 않은데 그것은 꽃을 둘러싸

고 있는 가시들 때문에 두려움을 느

껴서 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선인장

꽃은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답다. 

  꽃잎의 색깔은 정열적이고 반짝거

릴 정도로 눈부시다. 수많은 수술들

은 가운데 자리잡은 암술을 여왕처

럼 감싸고 있다. 자세히 볼수록 예

사롭지 않게 보이는 꽃이 선인장 꽃

이다. 

  선인장은 오해도 많은 꽃이다. 어

렸을 때 선인장은 100년에 한번 꽃

이 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은 

선인장이 처음 꽃필 때 까지가 수년에

서 수십년이 걸리는 것도 있어서 생긴 

말이리라. 

  이곳 남가주에서는 겨울철 몇달을 제

외하고는 사막 정원에 가보면 선인장꽃

을 언제나 볼 수 있다.

  선인장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

과도 비교될 수 있지 않을까? 

  야생의 선인장은 대체로 물이 별로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다. 대부분

의 다른 식물들과 달리 잎은 가시로 변

해 있다. 그러나 어느 꽃에도 뒤지지 않

는, 그리고 보는이로 하여금 때로는 황

홀감을 일으킬 수도 있는 찬란한 꽃을 

피운다. 

  세상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친 사람들

도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우뚝선 사

람들이 의외로 많다. 헬렌 켈러는 시력

과 청력에 장애가 있었지만 저명한 작

가, 교육자가 되었다.

  넬슨 제독은 상대방과 대적해야할 군

인이었는데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오

른팔이 잘려나간 장애가 있었다. 그러

나 그들은 성한 사람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 냈다.

  수월하게 살면서 좋은 일을 해낼 수 있

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일은 없다고 생

각한다. 그러나 선인장 같이 어려운 환

경에서도 멋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있

다는 것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고 생

각한다.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것중의 하나는 

선인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척박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꽃은‘황홀’
선인장 사잇길 거닐면 스트레스 사라져

“선인장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멋있는 꽃을

피우는 것이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가치가 있다”

18 포토 에세이

스트레스다. 이것은 또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도 

한다. 

  물론 스트레스가 직접 

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

지만 그로인한 호르몬과 

면역력에 대한 영향으로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세상은 어떻게 하면 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가에 대하여 권하는 말로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해

결법이 여러가지가 있다

는 것은 신통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받을 만한 것은 

피하라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혹

은 친한 친구에게 다 털

어 놓으라고 한다. 그러

나 자기의 문제를 계속

해서 언제든지 들어줄 수 

있는 친구를 기대하는 것

은 비현실적이다.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

는 좋은 방법은 자연과 

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름을 주황색으로 물들이며 떠

오르는 태양이나 바닷물에 반짝이

며 떨어지는 붉은 태양을 볼 때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빠져 들 수 밖

에 없다.  또한 이른봄 언덕에 깔려

있는 노란색 민들레꽃을 볼 때, 이

른 아침 안개의 바다로 뒤덮인 골

짜기를 볼 때, 눈꽃으로 장식된 겨

울 숲속의 흰눈으로 덮힌 작은 언

덕길을 바라볼 때도 스트레스는 사

라진다.  

  그리고 경이로운 모습을 한 선인

장 꽃들 사이로 난 굽이진 작은 길

을 오르내리는 동안은 누구나 스트

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나두섭의 포토 에세이
(의대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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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시대… 새로운 일상을 찾는다

가을 맞이 미대 동문 13인전
한달간 할리우드의 S-갤러리
서양화 조각 공예 등 총 25점
본국 포함 동문 상설 전시도

  미주지역 미대 동문 13인전이 LA 할

리우드의 S-갤러리(대표 한귀희, 미대 

68)에서 11월 6일부터 12월 6일 까지 한

달간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코로나로 미루어졌던 

동문 작가들의 신작들을 중심으로 전시

가 이루어졌으며 지난 5월 이후 두번째 

동문 화가들의 작품전이다.   59학번에

서 02학번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동문들

이 전시회에 참여했다. 

  이번 전시회 참가 동문은 성수환, 김구

자, 윤태자, 심영자, 서동현, 황영애, 한

석란, 백혜란, 장원경, 이명규, 박다애, 

김경애, 이상훈 등 모두 13명. 서양화, 

조각, 공예 등 25개 작품이 출품됐다. 

  전시회가 열리는 S-갤러리는 LA 코리

아타운 인근 할리우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리아타운 제 1관에 이어 지난

해 오픈한 제 2관이다.  

  S-갤러리의 S는 서울대 이니셜이다. 

남가주 총동창회장과 미대 동창회장을 

역임한 한귀희 대표는 “S-갤러리 1, 2

관 모두 코리아타운 접근성이 좋은 곳

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과 미국에서 활

동하는 서울대 출신 작가들은 물론 비

동문작가를 위해 비영리단체로 운영된

다”고 말했다.

장소: 5151 Romaine St. 

         Los Angeles. 

문의: (818) 808-8185

서울대 미대 동문전 출품작가들의작품. 
(맨 윗줄왼쪽부터시계방향으로) 성수환 
작품, 김구자 작품, 윤태자 작품,  심영자 
작품, 황영애 작품, 한석란 작품, 백혜란 
작품, 장원경 작품, 이명규 작품, 박다애 
작품, 김경애 작품, 이상훈 작품, 서동현 
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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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이 지금 넷플릭스 드라
마 ‘오징어 게임’ 때문에 난
리다. 
  $4.56 짜리 달고나 킷이 나오
는가 하면 외국인들은 또 다른 
한국 애들이 하는 게임을 찾고 
있거나 하고 있다고도 들린다. 
그리고 당연히 속편이 출시될 
것이다. 많은 부분 속 시원히 
설명없이 끝을 내는 것으로 보
아서 이미 첫편 만들때부터 속
편을 염두에 두고 제작했음은 
물으나 마나 한 얘기다.
  그러나 불행히도, 과연 이 드
라마가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불러 일으킬만큼 대단한 것인
가 하는데는 상당한 의문이 있
다.
  게임 주최자들은 신사인척 하
면서,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되
며, 공정을 너무나 강조한다. 
참가자들 의사에 의해 게임을 
중단할 수 있다고도 한다. 하지
만 시청자들도, 게임 주최자들
도, 게임 참가자들도 너무 잘 
안다. 게임은 결국 게임 주최자들에 의
한 살인 아니면, 게임 참가자들 끼리의 
살륙이라는 가장 극악한 형태의 폭력이

며, 게임의 규칙은 결코 공정하지도 않
고, 참가자들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
다는 것을. 한 마디로 게임 주최자들의 
사탕 발림 야바위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드라마는 너무 모순되는 
것이 많은데, 초반부에서는 폭력을 행
사하는 게임 참가자들을 죽인다. 하지
만 후반으로 가면서 살인을 비롯한 모
든 폭력을 구사하여도 죽임을 당하기는
커녕 아무런 제재가 없다. 
  게임 참가자들의 태도나 의식도 이해

가 안된다. 456명 게임 참가자들은 너무
나 잘 안다. 결국에는 다 죽고 하나만 살
아 남으리라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제
외한 모든 게임 참가자들은 제거의 대

상이지 친구나 동료가 될 수가 없다.  
  하나라도 더 빨리 죽을수록 더 유리
한데, 주인공 성기훈을 비롯한 몇몇 게
임 참가자들의 다른 약한 사람 보호하
기, 감싸주기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더
더구나 그들은 대부분 오히려 적이거나
(조폭과 탈북자 강새벽, 성기훈과 강새
벽), 사회에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인
데 말이다.
  더구나, 그런 장소에서 죽은 자들의 
신체 장기를 적출하고 판매하는 행위가 

이루어 지는데, 아무리 허구라고 하지
만 너무나 개연성이 떨어진다. 
  형사의 잠입도 마찬가지다. 잠입한 형
사는 매번 발각될 위험에 처하는데, 상

관이 벼르고, 경
고만 할 뿐 언제
나 멀쩡해서 그곳
의 모든 비밀을 다 
뒤진다. 몇백명 씩 
살인을 저질러야 
하는 조직의 비밀 
보호 안전망이 이
렇게 엉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런 게
임이 이전에나 매
년 있었음을 암시
하는데 몇백명 씩 
실종되고도 그렇
게 버젓하게 게임
을 오래 할 수 있
을까? 그런 시설 
공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양심
의 가책이나 환멸

을 느낀 게임 진행 요원들도 있을 것이
고, 직접 간접으로 게임과 관련된 사람
들이 많이 있었을텐데 몇년동안 경찰이
나 사법 당국에 들키지 않고 비밀 유지
가 그렇게 쉬울까?
  드라마는 물론 허구다. 하지만, 아무리 
허구라도 그럴듯한 개연성을 지녀야 공
감이 가고 재미가 있는 법이다.
  그런 면에서 너무 허구임이 전면에 드
러난다는 점에서 오징어 게임은 실패작
이다.

  더구나 이 드라마는 시대적 
배경이 현대인데, 발상은 미래
나 환타지다. 더구나 순진한 어
린이들 게임을 살인게임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린 시절 
즐거운 놀이의 추억을 망쳤다
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폭력과 욕설 투성인 이 드라
마를 나는 몇번씩 그만 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는데, 그래
도 끝까지 본 이유는 과연 어
떤 식으로, 왜 이런 살인 게임
을 주최했는지 설명을 들어 보
고 싶어서였다. 
  그러나 결론은 역시 그저 그
런 어찌보면 뻔한 이유였다. 언
젠가 TV 에서 채널을 여기 저
기 돌리다가 체코슬로바키아
를 무대로 한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체코로 놀러 오는 처녀
들을 납치해다가 고성인지 창
고에 가둬 놓고 돈 많은 부자들
이 돈을 내고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그들을 죽이는 영화였다. 
  그런 영화나 오징어 게임이나 

차이가 무엇인가? 돈이 너무 많아 주체
를 못하고 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소진
한 나머지, 이제는 살인 이외에는 흥미
를 못 느끼는 정신 이상 계급들의 변태
적인 유희. 
  왜 우리는 이런 저급한 폭력과 변태에 
열광하는 것일까? 금으로 만든 돼지나 
동물가면을 쓰고 살인을 즐기며 희희낙
락하는 인간들을 그린 장면에서는 불쾌
감과 구역질을 참을 수가 없었다.
  어린이들 게임을 소재로 했다는 점은 
참신한 발상이다. 
  1편에서 말쑥한 양복 차림의 미남 (공 
유분)이 주인공과 딱지 치기를 하고, 매
번 지는 주인공에게서 돈을 받는 대신 
뺨을 때리는 장면은 신선하다. 이 드라
마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오직 그것 뿐
이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에서 어떤 사회
성 있는 메시지를 담는 것을 싫어 하는 
나이지만, 우리 사회의 부조리, 불공정, 
비리들(외국인 노동자 착취, 기독교인
들의 위선, 탈북자 착취)을 비판하고 있
는 점은 사 줄만 하다.
  황동혁 감독의 다른 영화 ‘수상한 그
녀’는 수작이다.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든 
영화였는데, 이 영화와 비교하면, 오징
어 게임은 썩은 오징어 냄새만 가득한 
쓰레기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너무 황동혁 감독에 대한 
실망이 크다. 씁쓸, 음울, 불쾌, 구역질 
… 오징어 게임을 보고 난 후의 나의 느
낌은 오로지 이것밖에는 없다.

  글= 박준창 변호사(인문 79)

20 문화산책

오징어 게임 - 과연 대단한 작품일까
모순적 이론의 썩은 냄새나는 폭력 드라마

허구를 빌미로 변태와 살인 미화, 이해 어려워
황동혁 감독의‘수상한 그녀’는 수작, 비교돼

박 변의 영화 내멋대로 보기

◀ 오징어게임은 넷플렉스 오리지널 시리즈. 황동혁 감독은 시즌 2를 구
상 중이다.

▼ 잔인한 게임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전세계적으로 대박을 만들어 냈다.

오징어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이 걸린 서바이벌 게임에 참가한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 
게임에 도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살인을 미화하는 등 폭력을 부추긴다는 논란도 함께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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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버지니아 산행기
‘달리 사즈’ 블루베리 단풍은 명품 … 힐링 축제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한 웨스트 버
지니아에는 가을이면 블루베리 단풍으
로 유명한 ‘달리 사즈 야생지(Dolly 
Sods Wilderness)’가 있다.
  웨스트 버지니아 ‘머낭거힐러 국유
림(Monongahela National Forest)’
내에 있는 ‘달리 사즈 야생지’는 해
발 4,700 피트의 고원지대로 
1만7,776 에이커 규모다.
  이곳은 마치 캐나다 툰드라
의 느낌을 주는 블루베리 나
무 등의 나즈막한 관목들이 
넓게 펼쳐진 목초지를 이루
며 멋진 광경을 만들어 낸다.

1킬로에 1달러 기부

 이날의 산행은 워싱턴지역 
한인교회협의회, 워싱턴 한
국일보, 워싱턴 한인복지센
터가 공동 주최하는 구호기
금 마련을 위한 ‘사랑 나눔 
걷기 대회’의 참가를 겸하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다. 
  1 킬로미터당 1 달러를 한
인복지센터의 ‘사회 안전망 
프로젝트’에 기부하게 되는
데, 이날의 산행으로 우리는 
약 288 달러를 아홉명의 참
가자가 기부할 수 있었다. 

험한 부슬비 주행길

  이날, 10월 9일은 비가 올 듯 말 듯, 가
을의 문턱으로 들어 갈까 말까 고민하
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날씨의 토요
일이었다. 아침 6시, 달리 사즈 야생지 
입구를 향해 출발했다. 
  가는 길부터 부슬 부슬 가을 비가 조
금씩 내리기 시작했고, 3시간쯤 달려 웨
스트 버지니아의 동쪽에 있는 앨러개니 
산(Allegheny Mountains)의 머낭거 힐
러 국유림 근처에 이르니 이미 짙은 안

개와 부슬비로 바로 앞도 볼 수 없어서, 
운전이 아주 위험하고 어려웠다. 더구
나 편도의 오솔길을 운전하며 올라 가
는데, 앞에서 내려오는 차라도 만날 때
에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런 날씨에 몇 분이나 오셨을까? 
60년대, 70년대 학번 선배들과 사모님

들이 운전하고 오시는데, 괜찮으셨을
까?’ 내심 걱정도 됐다.
  가까스로 푯말이 있는 입구에 다다랐
을 때에 이미 여러 선배님들은 도착해 
계셨고, 여유롭고 즐거운 표정으로 우
리를 맞아주셨다. 또 한번 동문 선배님
들의 관록과 내공을 느낄 수 있었다. 
  입구에는 수 많은 등산객들이 비 오
는 날씨에 뭐가 그리 좋은지 환한 얼굴
로 커다란 배낭들을 메고 산행을 준비
하고 있었다.

  산행 초보자인 나로서는 이 상황을 이
해하기 어려웠다. 한 선배님 커플은 그 
날의 산행을 포기하시고 집으로 돌아가
셨다. 

관록의 선배 등산인들

 그렇게 시작된 산행은 진흙 바닥과 둥

근 바위들, 웅덩이 그리고 계곡을 지나
고 건너고 미끄러지고 빠지고 하면서 
진행됐다. 안개가 짙어서 오전 경에는 
풍경이 드러나지 않았고, 가끔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다.
 부슬 부슬 계속되는 부슬비를 맞으며 
걷고 있는데, ‘이런 날씨가 산행하기
에는 최상의 날씨지’라는 소리가 여기 
저기에서 들려왔다. ‘날을 참 잘 잡았
다’라는 소리도 들렸다. 
 ‘진행자를 위한 배려인가?’ 갸우뚱

하며 온 힘을 다 해 일행을 따라 걸었다. 
꿀같은 점심을 먹고 난 후,  ‘혹시 힘드
신 선배님들 계시면 여기서 같이 쉬다
가 내려올 때에 합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지만,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은 중간에 쉬실 필요가 없으셨는지 
제안은 제안으로 끝났다.

붉은 계곡

  오후에 안개가 조금씩 걷
히면서  아름답고 붉게 물
든 나즈막한 계곡들이 눈
에 들어왔다. 수많은 사람
들이 산행을 즐기고 있었
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었
지만 한결같이 즐거운 모습
이었다. 
  우리도 이곳 저곳의 경치
를 카메라에 담았다. 사모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
러 배경을 두고 열심히 찍
어 주시는 선배님의 모습
이 인상적이었다. 지나가
는 등산객에게 이런 저런 
말을 걸며, 일행에서 벗어
나 나름의 시간을 즐기시는 
선배님도 즐거운 모습이셨
다. 모두 즐겁고 건강한 모
습이셨다.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지 돌아 

나오는 길은 훨씬 짧았던 것 같다.
  워싱턴 디씨 지역의 단풍 명소 중 한 
곳인 ‘달리 사드’에서 동문 선후배님
들과 돈독한 분위기에서 산행을 마치고 
돌아 오는 길에 웨스트 버지니아의 마
을 장터에 들려 그 곳의 수공예 작품들
과 지역 음식 그리고 실물 라마까지 구
경한 것으로 올해의 단풍 구경은 충분
하였다.

  글·사진= 한정희(미대 81)

블루베리 단풍. 웨스트 버지니아의 하이킹 명소 ‘달리 사즈 야생지’로 동문들이 산행에 나섰다. 마침 단풍시즌이어서 산행의 즐거움을 만끽했다. 

‘달리 사즈’공원 푯말 앞에서 찍은 산행 기념사진. 모두 10여 명의 동문들이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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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생기는 머리색이다. 젊은이가 앉아 
있는 앞에 가 손잡이에 매달려 서는 것
은 기필코 피한다.
  허연 머리를 하고 서있는 나와 애써 딴

청 하는 젊은이 사
이에는 ‘동극’
의 자력이 되어 서
로 마음의 배척이 
따르는 불편이 따
른다. 
  젊은이가 자리를 
내 주더라도, 고맙
기는 하지만 늙음
을 담보로 누리는 
육신의 편함이 오
히려 짐이 되기도 
한다. 
  어찌 되었건 나의 
머리카락과 뇌는 
서로 일센치도 안
되는 거리에 있으
면서 서로 코드가 
안맞곤 한다. 
  지기로부터 하얗

게 변해버린 나의 머리가 온화하고 여
유있어 보인다며 위로 아닌 위로를 가
끔 듣는다. 듣기 좋은 말이겠지만 그리 
듣기 싫은 말도 아니다. 아마도 애써 검
은 머리 만들기 열심 내던 내가 염색을 
포기한 만큼은 느긋해 졌으니 그만큼의 

아직도 꺼지지 않은 아름다운 진심

김윤하
(시카고 동창회 회장·공대 66)

  시카고 동창회에는 미식가협회, 독서
클럽, 댄스동호회 등 크고 작은 동아리 
모임이 적지 않다. 코로나 사태가 오기 
전까지는 모임이 활발하게 이뤄져 동문
들에게 큰 즐거움을 줬다. 그러나 팬데
믹이 장기화되면서 이 모임들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이런 분위기에서도 황찬주 동문(인
문대 84)이 스와재 동호회를 만들어 지
난 6월 야유회 때 첫 선을 보였다. ‘스와
재’는 ‘스’패니시’와 ‘재’테크를 공부하
는 모임의 줄임말이다.
  황 동문은 야유회의 MC를 맡아 회원
들과 함께 스패니시로 싱얼롱을 진행하

는 등 재치있는 솜씨로 참석한 모든 동
문들에게 스트레스를 맘껏 풀 수 있게 
해줬다. 뿐만 아니라 댄스동호회도 이
끌어 동창회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다.
  스와재는 황 동문의 리더십으로 어려
운 상황인데도 활발한 
모임을 갖고 있다. 스
와재가 11월 28일 총
회 겸 송년회에서 엔
터테인먼트를 자청, 
연습 중이라는 소식
을 듣고는 동창회 예
산에서 지원을 해주겠
다고 제의했다. 
  황 동문으로부터 
‘고맙게 받겠다’
는 회신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다. 
  황 동문이 보내온 이
메일을 읽고 또 읽었
다. 
  코비드-19으로 인해 얼어붙은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기 충분했다.
  너무나 감동을 해 황 동문의 글을 혼자 

읽기에는 참으로 아까워 동문들과 공유
하고자 한다.
  “존경하는 김윤하 회장님. 
  저희 스와재 활동을 칭찬해주시고 지
원금까지 제의하신 회장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스와재 회원들에게 
회장님의 말씀을 전
하고 의견을 들은 결
과 회장님 및 임원님
들의 마음만 받고 지
원금은 정중히 사양
하기로 결정했습니
다.
  결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저희 스와재는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고, 둘째 모든 회원
들이 동문 및 가족으
로서 자발적으로 참

여하며, 셋째 모두가 동창회의 행사나 
일정 등에 즐기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
하기 때문에 동창회의 지원이 혹여 순
수한 저희들의 마음에 작은 자만심이나 

의무감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번 안 되는 동문 행사에서 현재 배
우고 있는 스페인어와 독서클럽에서 얻
는 작은 성과들이 있다면 선후배님들
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저희는 만족합
니다.
  동창회에 저희들이 협조할 일이 있으
면 힘껏 돕겠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스와재 동
호회 회원 일동.”
  스와재의 이같은 이메일을 이사들과 
임원들에게도 프린트해 읽어보도록 권
유했다. 
  많은 분들이 스와재 동호회원들의 
‘진심’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해주
었다.
  서울대는 지성 뿐만 아니라 인성에서
도 역시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
대를 나왔다는 사실에 오늘만큼 자부심
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요즘같은 메마른 사회에서 이 고운 마
음씨의 불꽃이 아직도 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고 이 세상이 다시 좋아 질 수 
있다는 큰 희망에 가슴이 뿌듯하다.

‘색칠한 젊음’에서 해방되니…

문병길
(문리대 61)

  머리염색을 안 한지 벌써 8년이 가까
워 온다. 거의 반평생 가까이 하던 염색
을 중단하고 나니 그 동안 늘 헤어 나
지 못했던 ‘색칠한 젊음’의 짐을 벗
은 것 같아 홀가분한 느낌이다.
  새치가 유난히 많았던 나는 40대 후
반부터 머리가 희끗 희끗해져 ‘아직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염
색약을 찾기 시작했다. 나이 많아 보이
는 게 도움이 안 되는 미국 직장의 분
위기이기도 했지만 퇴직할 때까지는 늙
어 보이지 않겠다는 나름의 고집도 있
었다.
  그러나 결코 즐거울 수 없는 머리 염
색 작업은 늘 시간과 마음의 짐이었다. 
때때로 지겨운 염색을 않겠다고 버티다 
하얀 생머리가 밀고 올라오면 에둘러 
이발소를 찾거나 염색약을 타놓고 아내
에게 도움을 청하곤 했다.

  50대 중반이 되면서 염색의 질곡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기는 했다. 인도네시
아 자카르타에서 혼자 근무하며 남의 
시선을 덜 타던 좋은 기회가 있었던 것
이다. 미국에서 찾
아온 식구들이 갑
자기 하예진 내 머
리에 놀란 것만 빼
놓고는 그런대로 
염색에서 해방되
는가 했다.
  내 주위에는 선천
적으로 나이 들어
도 머리가 검은 친
구들이 있다. 그러
나 나의 머리는 ‘
검은 머리 파뿌리
될 때까지’라던 
주례사의 ‘파뿌
리’가 너무 일찍 
시작되고 있었다.
  염색을 중단하고 
나니 머리는 그야
말로 백발로 변해 
버렸다. 내 나이에 백발이 어찌 보면 당
연한 일인데 염색으로 학습된 마음은 
적응이 필요했다.
  한국에 나가 지하철 경로석에 앉아도 
어울리는 머리이며 나보다 더 늙어 보
이는 노인에게는 자리를 양보하는 여유

여유는 생겼는지 모르겠다. 안간힘의 
포기는 늘 그만큼의 평온을 가져다 주
게 마련인 모양이다.
  그런데 지난 해부턴 흰머리가 좀 거북
할 때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마 앞
으로도 상당부분 마찬가지 일지도 모른
다는 생각이 든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 공격 대상이 65
세 이상의 시니어임이 밝혀지면서 할아
버지와 할머니들의 수난기가 시작된 것
이다. 
  시니어들은 몸을 사리게 되면서 활동 
반경이 좁아지더니 급기야는 사람 많은 
곳에 끼이면 여느 때와는 좀 다른 시선
을 받게 되었다. 아니 저 할아버진 집안
에 콕 박혀 계시지 않고 쏘다니긴 왜 쏘
다녀? 지금이 어느 때인데!
  흰 머리카락과 연륜의 얼굴을 얼만큼
은 가려주는 훌륭한 소품이 있다. 모자
와 마스크다. 노인들의 모자는 뇌를 냉
기로부터 보호해 건강에 좋고, 마스크 
착용은 국가의 ‘명’이다. 모자와 마
스크로 감싸보았자 노티는 여전하겠지
만 ‘집콕’ 않고 돌아다닌다는 눈총은 
덜 받겠지 하는 안간힘의 자위다. 
 물론 스스로를 가두느라 고역을 치르
지만.
  모두가 부스터샷 접종을 마쳐 하루가 
아쉬운 시니어들에게 잃어버린 세월의 
되찾음이 속히 오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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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번에 스코필드 박사 전기를 쓰
게 된 것은 5년 전 LA에서 스코필드 박
사 100주년 특별전시회에서 정운찬 전 
총리를 만나고 나서다. 
  정 전 총리가 내게 스코필드 박사의 

영문전기 ‘I Wish 
to Be Buried in 
Korea’를 건네줬
다. 방대한 분량이
어서 며칠 꼬박 새
워가며 읽었다. 
  책이 너무 두껍
고 영어도 어려워 
일반인들이 접하
기 어렵다는 생각
이 들었다. 한글과 
영어로 쉽게 쓰면 
2세들은 물론 미
국인들에게도 널
리 읽히겠다는 생
각이 들어 이번에 
‘잊을 수 없는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
억’이란 이름으

로 출판을 하게 된 것이다.
  책 이름에 왜 ‘에델바이스’가 들어
갔는지 연유를 설명해 드리겠다. 한 번
은 박사님을 우리집으로 초대해 저녁을 
대접해 드렸는데 그때 선물을 갖고 오
셨다. 바로 에델바이스 벽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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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ness’의 행복지수

  

샌프란시스코의 어느 초겨울 아침. 크
리스 가드너는 어린 아들의 손목을 꼬
옥 잡고는 총총 걸음을 걷는다. 그가 향
한 곳은 차이나타운. 값싼 데이케어센
터에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다. 문득 그
의 시선이 어린이집 바깥벽에 멈춘다. 
철자가 틀린 단어가 그의 눈살을 찌푸
리게 한 것이다. 
  청소를 하고 있던 중국인에게 ‘Hap-
pyness’가 아니라 ‘Happiness’라고 
일러준다. y를 i로 고쳐써야 한다고 몇 
번이나 말해보지만 중국인은 알아듣
지 못할 말만 되풀이 할 뿐이다. “세
상에 ‘행복’이란 글자를 틀리게 쓰다
니….” 
  지난 2006년 말 개봉된 영화 ‘행복
의 추구(The Pursuit of Happyness)’
는 이처럼 ‘y’에 방점이 찍혀 있다. 
행복은 부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배
움이 적고 삶이 고단한 뒷골목 인생들
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 제목을 일부러 틀리게 쓴 게 아닌

가 싶다. 
  홈리스에서 월스트릿의 억만장자가 
되기까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가드
너의 실제 이야기를 스크린에 담았다. 
가드너 역을 맡은 윌 스미스가 이듬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후보에 오를 만큼 
감동의 휴먼 드라마다. 
  영화는 토머스 제퍼슨이 기
초한 독립선언문 전
문이 화면을 가
득 채우며 시
작된다. 
“ 생 명 과 
자유 그리
고 ‘행복
의 추구’는 
창조주가 인간
에 부여한 빼앗을 
수 없는 권리다.” 
  가드너는 의료기기판매로 대박을 
꿈꾼다. 얼마 안 되는 전재산을 투자해 
보지만 잔뜩 들여놓은 기계는 애물단지
일 뿐이다. 
  그러자 주식중개인이 되겠다며 돈 한 
푼 못받는 인턴을 지원한다. 참다못해 
결별을 통보하는 아내. 

  집세가 밀린 그는 결국 노숙자 신세
가 된다. 교회가 운영하는 홈리스 쉼터
에서 아들을 재워놓고는 책을 읽었다. 
  하루를 버티기도 힘들었으나 결코 희
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살
아갈 행복을 위해. 
  인턴 마지막 날 회사 사장이 그를 불

렀다. “크리스 내일도 정상 
출근하게.” 정규직 

사원이 된 그의 
눈에 물기가 

스쳤다. 아
들을 품에 
안으며 한
참이나 뺨

을 비벼댔다. 
“얘야 누구도 

너 한테 ‘넌 해낼 
수 없어’라는 말을 못하

게 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이후 가드너는 미국 굴지의 증권회사 
‘베어 스턴스’를 거쳐 자신의 이름을 
딴 투자회사를 설립, 수억 달러의 자산
가로 자수성가했다. 
  얼마 전 유엔이 발표한 ‘세계행복보
고서’에서 최강국 미국이 17위에 랭크

돼 눈길을 끈다. 상위권은 소득의 절반 
가량을 세금으로 낸다는 북유럽 국가들
이 휩쓸다시피 했다. 
  정부가 돈을 그렇게 거둬가는데도 행
복하다니 믿기지 않는다. 요람에서 무
덤까지 복지가 철저하기 때문일 것이
다. 
  이번 조사에서 가장 흥미있는 나라는 
멕시코. 16위에 올라 미국보다 한 계단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체자를 양산하는 나라. 때로는 ‘멕
짱’이라 불리며 괄시를 받는 사람들이 
정작 우리 보다 훨씬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다.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한국은 41
위로 멕시코에 한참 뒤처진다. 
  가드너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돈이나 명성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닙니다. 
  난 지금 건강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을 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아
이를 지켜냈다는 데 대해 행복감을 느
낍니다.” 
  달력을 보니 올해도 달랑 한 장 남았
다. 나는 얼마나 행복할까. ‘Happy-
ness’일까 아니면 “Happiness’일까.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얼마전 동생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열
었다. 동생의 팔순잔치 겸해서다. 20여 
년 전 암 수술을 두번이나 받고도 지금
껏 살아 팔순을 맞았으니 감회가 남달
랐을 수밖에. 
  동생은 수필집, 나는 스코필드 박사와
의 인연을 담은 책을 냈다.
  내가 박사님을 처음 뵌 건 대학 2학년 
때다. 외국인교수회관에서 우연히 만났
다. 영국에서 교환교수로 오신 분을 뵈
러 갔다가 복도에서 박사님과 마주친 
것이다. 소아마비를 앓아 오른쪽 다리
를 절면서 지팡이를 짚고 계셨다.
  영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자 
통역과 번역 일을 도와달라고 하셨다. 
당시 박사님은 수의과 대학에서 병리학
과 세균학을 가르치고 계셨다. 박사님
을 모시고 통역이 필요한 곳은 마다하
지 않고 다녔다. 내게 삼촌이 되어 주시

겠다며 ‘Gwen’이란 예쁜 영어이름
도 지어주셨다. 
  박사님은 고아들을 돕고 가난한 학생
들에게 장학금을 주기 위해 밤 새워가
며 세계 각국의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
청하는 편지를 썼
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지 쓰는 
일은 아주 고역이
었다.
  박사님은 일제강
점기 시절 의료선
교사로 조선 땅을 
밟았다. 삼일운동 
때는 민족대표 34
인에 이름을 올렸
다. 원래는 33인이
나 박사님이 외국
인이어서 ‘33+1’
이 된 것이다. 독립
유공자들 가운데서
도 최고의 반열에 
오르신 분이라 할 
수 있겠다. 박사님
은 지금 서울의 국
립현충원에 잠들고 계시다.
  박사님은 수의학자로 세계적인 명성
을 떨쳤던 분이시다. 모국인 캐나다에
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었는데도 조선을 돕기 위해 
우리나라에 오신 분이다.

  꽃 모양 그대로 말려서 액자 안에 넣어 
벽걸이로 만든 것이다. “하나 밖에 없는 
아주 귀한 것이니 에델바이스를 볼 때
마다 나를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고 
하셨다. 
  내가 가보처럼 아꼈던 에델바이스 벽
결이는 이사를 여러번 하는 동안 그만 
분실하고 말았다. 얼마나 애통했는지. 
  그러나 박사님이 남긴 교훈은 내 가
슴 속에 영원히 샛별처럼 빛나고 있다.
  나는 지금도 밤을 지새우며 편지를 쓰
시던 박사님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
다. 
  정 전 총리 또한 ‘스코필드 장학금’
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다. 그 분으
로부터 받은 은혜를 잊지못해 ‘스코필
드 추모기념 재단’을 만들었다.
  정 전 총리는 그 산하에 장학재단을 만
들어 박사님의 유업을 이어가고 있다. 
  에델바이스 꽃처럼 순결하고 고귀했
던 스코필드 박사님의 삶, 추위와 비바
람에도 살아남은 에델바이스 꽃처럼 불
의에 굴하지 않고 정의로운 삶을 살다
간 강인한 인격의 소유자. 스코필드 박
사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귀감이 되는 훌
륭한 인격자요, 신앙인이다.
  서울대 동문님들에게 제가 쓴 책을 읽
어보시기를 권유드린다. 
  자녀들에게도, 주위 한인들에게도, 미
국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시면 고맙겠
다.

김수영 
(사대 57)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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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자”
명상은‘본 어게인’,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

잠자리 들기 전 한시간
머리속 비워 세상적인

욕망 사라지는 것을 느껴

  나는 올해 95세 생일을 맞았다. 이 나

이가 되다 보니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

게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생각에 명상

을 하기 시작했다.

  명상이 무엇인지 내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 본다. 물질적 욕망을 다 털어버리

고 또 세상 일에 신경쓸 것 없이 오로지 

내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초연하게 사

는 것이 명상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

은 아닐 것 같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

음가짐을 보면 거의 모두 하나 같이 어

떻게 하면 좀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가득하고 나아가서 세상 돌아가

는 일에 이러쿵 저러쿵 비판하며 신경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봐도 신

앙심은 어딘가에 밀어넣고 그저 욕망을 

채우기 위해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 대

부분이다.

  종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세상적인 고

뇌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순결한 마음을 

갖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이른바 

‘본 어게인(born again)’이 아닐까 싶

다.

  예수도 이 세상에 나타나기 전 광야에

서 40일동안 고난을 겪으며 사탄의 물

질적 유혹을 물리쳤다고 하지 않는가. 

  예수는 내가 하느님 안에 있고 하느님

이 내 안에 있으니 하느님과 나는 하나

라는 새 모습을 보여줬다. 석가모니도 

세상적인 고민때문에 인도의 왕자자리

를 물리치고 산 속으로 들어가 6년 동안 

고행을 했다. 

  그래도 고민이 풀리지 않자 다시 보리

수 나무 밑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명상

으로 나날을 보내고 나서야 비로소 세

상적인 번뇌를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어 

새 사람이 됐다고 한다.

  어쩌면 이처럼 세상적인 욕망과 번뇌

를 털어버리고 새로 지음 받는 것이 종

교의 참뜻이요 인간이 취해야 할 참 모

습이라고 하겠다. 

  나는 새로 지음받는 것이 바로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나아갈 참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돼 2년 전부터 명상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매일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 저녁 8시쯤부터 약 1시간 

정도 깊은 명상에 들어간다.  방바닥에 

앉아 두 다리를 모으고 두 팔을 가볍게 

다리 위에 올려놓은 다음 마음을 완전

히 릴랙스 시키고 복식호흡으로 길게 

숨을 쉬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몇 분 

안돼 두 다리와 두 팔에 대한 감각이 전

혀 없고 몸 전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

런 느낌이 없으며 머리 속에는 세상적

인 일들이 다 사라져 버린다. 

  바라고 원하던 욕망도 완전히 지워져 

머리 속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의 상태

가 돼 아무런 생각도 감각도 없다. 이 

상태에서 마음을 비우고 정화하면 의식

이 평소와는 달리 높은 차원으로 바뀌

게 된다. 감히 말하건대 이것이 바로 명

상의 참된 모습이다.

  물론 나의 명상이 고작 2년밖에 안돼 

초능력 같은 것이 있을리 없다. 나 자신

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오로지 한결같

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

수를 닮아가는 길로 한걸음 한걸음 걸

어가고 있을 뿐이다. 

  그 덕분에 물질적인 욕망은 다 사라지

고 나아가서 세상 돌아가는 일에 대해

서도 아무런 관심도 없어져 남을 탓하

거나 비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하는 마

음이 다 없어진다.  마치 공자가 하루 3

번 씩 자기 자신이 옳은가를 되돌아 본 

것 같이 나 자신이 올바르게 살고 있는

지를 반성하며 살고 있다. 

  동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다. 

명상을 함으로써 생겨난 것은 감사하다

는 마음이라는 사실이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비록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

도 생각지도 않았던 좋은 일이 일어나

는 수가 있어 그 순간 참으로 감사하다

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사

람에게 주어진 운명도 좋은 쪽으로 바

뀐다고 했다. 물론 운명을 바꾸기 위해

서 억지로 감사를 꾸며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때 그때마다 마음 속으로부터 

진실되게 깨끗한 마음으로 고마움이 우

러나와야 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

다.

  이토록 명상을 계속하면서 나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털어버리고 나니 

모든 것을 초연한 마음으로 보게 돼 세

상이 아름답게 보이고 하루 하루가 그

토록 고맙고 식구들과 친지들 모두에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명상에 관한 책

에 ‘계속은 힘이다’라는 말이 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루하루를 명상으

로 이어가고자 한다.

김영철 (상대 44)

원고 모집합니다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주제

글의 양

사진

원고와 사진은 snuaausa30@gmail.com 로 보내주십시오.보내실 곳 



종신이사 2524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6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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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회기:2021.7.1 ~2022.6.30, 제2차회기:2022.7.1 ~ 2023.6.30)  볼드는 2차회기

남가주
강경수(법58)

강동순(법59)

강중경(공48)

강춘자(간69)

강호석(상81)

강혼제(상53)

강희창(공57)

고석규(치65)

권기상(경72)

김강수(문59)

김건진(문62)

김경수(치58)

김경숙(간68)

김광은(음56)

김교복(농63)

김난영(공53)

김동산(법59)

김동석(음64)

김문엽(농83)

김병완(공58)

김상찬(문65)

김석구(공66)

김석홍(법59)

김성호(법64)

김성환(의65)

김수영(사57)

김수향(간68)

김순자(치57)

김영덕(법58)

김영도(공67)

김영봉(사60)

김영중(치66)

김영희(간54)

김원탁(공65)

김원호(약63)

김일영(의65)

김자경(사60)

김자성(의79)

김재영(농62)

김재희(문54)

김준일(공62)

김진식(공66)

김태윤(법53)

김택수(의57)

김학철(의55)

김현순(간69)

김화섭(의55)

김희창(공64)

나두섭(의66)

나민주(음65)

나승욱(문59)

노명호(공61)

류정순(가69)

문병길(문61)

문인일(공51)

박명근(상63)

박민식(수65)

박부강(사64)

박영옥(사55)

박원준(공53)

박은숙(미62)

박인수(농64)

박인창(농65)

박임하(치56)

박제환(문75)

박종수(수58)

박찬호(농63)

박창규(약59)

박취서(약60)

박호성(의55)

방명진(공73)

배동완(공65)

배병옥(음58)

배윤숙(미65)

배효식(문52)

서동영(사60)

서명희(농67)

서치원(공69)

성낙호(치63)

성주경(상68)

손기용(의55)

26 동창회비납부자

최영순(간69) 

최용완(공57)

최종권(문59) 

추교훈(농63) 

한동수(의60) 

한종철(치62) 

한홍택(공60) 

홍선례(음70) 

홍선일(공71)

뉴욕
강영선(공50) 

강창홍(의63) 

곽노섭(문49)

 곽선섭(공61) 

권문웅(미61) 

권영국(상60)

권영대(공69) 

권정덕(의58) 

김광호(의66) 

김규화(상63) 

김명숙(미57) 

김명철(공60) 

김병권(문63)

김석식(의58) 

김석자(음61) 

김영길(문62)

김영무(공75) 

김영수(법66) 

김영철(의55) 

김완주(의54) 

김용연(문63) 

김욱현(의59) 

김정희(간69) 

김종원(사58)

김종현(법57) 

김중권(의63) 

김진자(간60) 

김태일(공68) 

김태호(상57) 

김해암(의52)

김현중(공63)

리준무(음65) 

문석면(의52)

문석연(의52) 

문소자(음60) 

박건이(음62)

박경희(음57) 

박상(상55) 

박상원(음69) 

박순영(법56) 

박은규(약72) 

배상규(약61) 

배정희(사54) 

선종칠(의57) 

손갑수(약59) 

손규성(사61) 

송기인(의60) 

신두식(의58) 

신정자(간62) 

양거영(의48) 

양명자(사63) 

엄종열(미81) 

오용호(의66) 

우상영(상55) 

원인순(문67) 

유재룡(공58) 

유재섭(공65) 

유택상(문58) 

육순재(의63) 

윤영섭(의57) 

윤인숙(간63) 

윤종숙(약66) 

윤철(문54) 

윤현남(공64) 

이강욱(공70) 

이강홍(상60) 

이명준(공72) 

이문봉(미76) 

이상근(상84) 

이상무(의56) 

이상원(농62) 

이성구(약56) 

이승일(경66) 

이영일(의 60) 

이영재(상 58) 

이용대(약) 

이유성(사57) 

이전구(농60) 

이정은(의58) 

이종석(상57) 

이종환(법51) 

이충호(의63) 

이태안(의61) 

전병삼(약54) 

정동성(상58) 

조규웅(의59) 

조남천(사59)

조정현(수58)

조종수(공64) 

조태환(상56) 

주의돈(의58) 

진봉일(공50) 

차국만(상56) 

최영태(문67)

최정웅(사63) 

최형무(법69)

한병용(문71)

한승순(간70) 

한영수(의61) 

한태진(의58) 

허병렬(사40) 

허선행(의58)

허영자(약63) 

현영수(음61) 

홍선경(의58) 

홍정표(음67)

뉴잉글랜드 
김만옥(약56) 

김문소(수61) 

김선혁(약59)

김정선(문66) 

김형범(문57) 

박종건(의56) 

박종승(의56) 

송미자(농62) 

윤상래(수62) 

윤영자(미60) 

이규진(약60) 

이기용(공57) 

이영인(사74) 

이의인(공68) 

장용복(공58) 

정정욱(의60)

라스베가스 
김영중(치66)

록키마운틴스 
위장호(의67) 

표한승(치58)

미네소타 
남세현(공67) 

변우진(문81) 

성욱진(치87) 

이창재(문61) 

주한수(수62) 

차재호(농84)

미시간 
오동환(의65)

북가주 
강윤희(간46) 

강재호(상57) 

권오형(사61)

김명환(문67) 

김은용(공62) 

김희경(음73)

남광순(음64) 

민병덕(상69) 

박경용(약63)

박서규(법54) 

박성수(공59) 

박영옥(사55) 

박정규(간76) 

손창순(공69)* 

신규명(공64) 

심영춘(수64) 

오명주(간77)*

위장호(의73) 

윤성희(사58) 

이민영(문57) 

이정남(공63) 

임승쾌(문66) 

임정란(음76) 

전병련(공54) 

정규남(공52) 

정유석(의58) 

정춘임(간67) 

조태묵(사60) 

천동우(공63)

최경선(농65) 

탁은숙(문54) 

홍병익(공68) 

황동하(약65)

샌디에고
김영애(사56) 

오계환(공64) 

이문상(공62) 

이휘영(법59)

시카고 
고병철(법55) 

김갑중(의57) 

김병윤(문65) 

김성일(공68) 

김승주(간69) 

김윤하(공66) 

김인섭(음68) 

김재석(의 61) 

김정수(문69) 

김정주(문 60) 

김정화(음56) 

김현주(문61) 

김희주(의62) 

남성희(의56) 

민영기(공65) 

박명기(농61) 

박정일(의61)

박창욱(공56) 

박창욱(공58)

서상헌(의65) 

소진문(치58) 

신석균(문54)

안은식(문55) 

유기정(간72) 

윤경순(사61) 

윤덕상(치62) 

이건정(공69) 

이덕수(문58)

이민우(의61) 

이봉수(간69) 

이성길(의71) 

이승자(사60) 

이시영(상46) 

이영섭(수56) 

이용락(공48) 

임복경(문56) 

임영신(의52) 

임현재(의59) 

장윤일(공60) 

정승규(공60)

조대현(공57) 

진보린(약56) 

최희수(문67) 

하계현(공64) 

한의일(공62)

함성택(문55) 

홍청일(약57) 

황치룡(문65)

오레곤

계지영(문60) 

김상순(상67) 

박희진(농78) 

최용성(의55) 

한국남(공57) 

한영준(사60)

오하이오
김동광(공62) 

김태웅(의61) 

김현왕(공64) 

서의원(공66) 

송용재(의63) 

이수자(공62) 

이영웅(의56)

워싱턴DC 
강길종(약69) 

고무환(법57) 

곽명수(문65) 

권철수(의68) 

김내도(공62) 

김동훈(법56) 

김영희(문66) 

김용덕(의53) 

김윤호(공64) 

김종호(약68) 

김한중(공56) 

김현정(미94) 

김희주(의62) 

박용걸(약56) 

박인영(의69) 

박홍우(문61)

서윤석(의62)

서휘열(의55) 

석균범(문61) 

송병준(약68) 

신상균(의52) 

오광동(공52)

오선웅(의63) 

우제형(상54) 

원종민(약57) 

유영준(의70) 

유정식(수60) 

유홍열(문74) 

이건형(수54)

이내원(사58)

이명덕(사61) 

이선구(문65) 

이영덕(사61)

이재승(의55) 

이종국(의52) 

이준영(치74)

이호균(법60) 

장윤희(사54) 

전희순(간76) 

정계훈(문55) 

정원자(농62) 

정평희(공71) 

조세진(의65) 

조화유(문61)

천권희 

최재귀(미63) 

한의생(수60)

홍영석(공58)

워싱턴주
김교선(법54) 

김성열(치61) 

김재훈(공72)

김형록(간63) 

류성열(공72)

박진수(의56) 

변종혜(법58) 

신재무(사77) 

안승적(농59) 

양용관(수62) 

윤석진(문64)

윤태근(상69) 

이길송(상57) 

이순모(공56) 

이양춘(공52) 

이원섭(농77) 

이회백(의55) 

장현길(공60) 

전병택(상65) 

정영자(사56) 

최준한(농58)

유타 
김용재(의60) 

김인기(문58)

조지아 
김기준(공61) 

김명숙(농58) 

김용건(문48) 

김종구(수73) 

김태형(의57) 

김학래(공60) 

김현희(간59) 

백성식(약57) 

서광모(공65) 

손종수(의50) 

송용덕(의57) 

양정자(간61) 

오경호(수60) 

유성무(상66) 

임수암(송60) 

정선휘(공65)

캐나다 밴쿠버
캐롤라이나 
김기현(문52) 

마동일(의57) 

이범세(의63) 

이종영(음58)

정신호(자78)

커네티컷
김기훈(상56) 

라찬국(의57) 

유철정(약61) 

최창송(의52) 

홍성휘(공56)

테네시
김경덕(공75) 

서갑식(공70) 

임효순(간71)

텍사스
박석규(간59) 

박유미(약62)

박진성(의67) 

박태우(공64) 

송요한(문73)

유한창(공69) 

유황(농56) 

이경화(공56) 

이석호(농78) 

조진태(문57) 

조진태(문57) 

진기주(상60) 

신건호(법53)

신동국(수76)

신복례(문83)

신영찬(의63)

심상은(상54)

안병일(의63)

안승호(공71)

양승문(공65)

양운택(의58)

양태준(상56)

염동해(농74)

오찬수(약57)

유석홍(상61)

유영자(음63)

유이종(농74)

윤태식(의61)

윤경민(법55)

윤석철(상60)

윤희성(치65)

이강훈(치65)

이건섭(치54)

이경희(가69)

이명선(상58)

이범모(치74)

이범식(공61)

이성자(간76)

이소희(의61)

이안순(간77)

이영수(상60)

이영일(문53)

이영현(간70)

이용한(공64)

이원택(의65)

이익삼(사58)

이장길(치63)

이재룡(공71)

이정근(사60)

이정화(공52)

이조숙()

이종묘(간69)

이준호(상65)

이진영(의65)

이창신(법57)

이채진(문55)

이탁성(공56)

이해영(공56)

이호(음92)

이호진(간74)

이홍표(의58)

이휘영(법59)

이희충(공68)

임동규(미57)

임동호(약55)

임문빈(상58)

임춘수(의57)

장근숙(간73)

장동석(문66) 

장원경(미73) 

장인숙(간70) 

장정용(미64) 

전경배(의75) 

전낙관(사60) 

전상옥(사52) 

전원일(의77) 

정균희(의65) 

정병혁(농70) 

정수만(의66) 

정신(보92) 

정연웅(상63) 

정예현(상63) 

정인환(법54) 

정철륭(의55) 

정형민(문71) 

정황(공64) 

조동준(의57) 

조만연(상58) 

조상호(농51) 

주영세(사59) 

주정래(상65) 

진석호(공04) 

최영구(상61) 

최영근(사57) 

최관일(공54) 

최성호(문58) 

최용천(의53)  

최휘기(공71) 

황명규(공61)

플로리다 
김성준(의55) 

김재석(의 66) 

박창익(농64) 

안창현(의55) 

이재덕(법60)

이정필(의58) 

임필순(의54) 

전영자(미58) 

최준희(의58) 

한성수(의54) 

황현상(의55)

필라델피아 
강준철(사59) 

고영자(치63) 

길정숙(사53) 

김경숙(문59) 

김경희(가71) 

김국간(치64) 

김상천(농64)

김재술(약58) 

김정현(공68) 

김주진(법54) 

김진우(공62)

문대옥(의67) 

박호현(의52) 

배성호(의65) 

서중민(공64) 

성기호(상59) 

송성균(공50) 

송성익(문59) 

신선자(사60) 

심완섭(의69) 

안세현(의62) 

윤정나(음57) 

이규호(공56)

이만택(의52)

이성숙(가74) 

이숭공(의63) 

이지춘(미57) 

전무식(수61) 

전방남(상73) 

전희근(의54) 

정덕준(상63) 

정용남(문60) 

정태광(공74) 

정홍택(상61) 

조영호(음54) 

주기목(수68) 

차호순(문62) 

최현태(문62) 

한동휘(문57)

하와이 
김달옥(사55) 

이재형(수61) 

최경윤(사57) 

하인환(공56)

하트랜드
김용환(공71) 

박태우(공64) 

정민재(농70)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말일 마감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30@gmail.com



일반후원금, 광고후원금

강신용(사73)        

권기상(대72)        

김동석(음64)        

김영(수63)        

김영봉(사60)        

김영희(간54)        

김은숙(미62)        

김은종(상59)        

김종섭(문66)        

노명호(공61)        

박원준(공53)        

박은숙(미62)        

박종수(수58)

박찬호(공58)        

박혜란(음72)        

방석훈(농55)        

성주경(상68)        

송영두(공59)        

신영찬(의63)        

오찬수(약57)        

오흥조(치56)        

이명선(상58)        

이범식(공61)        

이장길(치63)        

이창신(법57)        

장동석(문66)        

정균희(의65)        

정신(대92)        

정재훈(공64)        

최용완(공57)        

최종권(문59)        

한귀희(미68)        

한홍택(공60)       

강호석(상81)        

고석자(인72)        

김양희(음77)        

김원탁(공65)        

김은종(상59)        

김자성(의79)        

김정빈(공66)        

나두섭(의66)        

미주재단( 0)        

민일기(약69)        

박수경(생84)        

박제환(문75)        

서동영(사60)        

서치원(공69)        

안혜정(생83)        

이기준(법54)        

이원택(의65)        

이종묘(간69)        

임춘택(상68)        

정재훈(공64)        

제11대동창회       

차민영(의76)        

최용준(수81)        

한효동(공58)        

홍훈정(음70)        

박원준(공53)         

이범모(치74)         

홍선일(공71)         

김용진(수92)         

김창수(의60)         

신응남(농71)         

윤상래(수62)         

김권식(공61)         

송세진(치78)         

강정수(문61)         

민병곤(공65)         

임승쾌(문66)         

최경선(농68)         

홍경삼(문61)         

김병목(의50)         

임천빈(문61)         

김용헌(경66)         

이주희(음89)         

김경숙(간68)         

이상강(의70)         

손재옥(생77)         

이성숙(생74)         

조화연(음64)         

지흥민(수61)         

박상근(법75)         

박평일(농69)         

오인환(문63)         

정평희(공71)         

권철수(의68)        

이원섭(농77)        

이용락(공48)         

권기상(대72)         

김건진(문62)         

김기형(상75)         

김동석(음64)         

김병연(공68)         

김병완(공58)         

김상찬(문65)         

김영(수63)        

김은종(상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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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교발전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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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뉴욕

북가주

샌디에고           

오하이오           

텍사스

하트랜드

필라델피아

뉴잉글랜드           

미네소타           

뉴욕

남가주

시카고

미시간

시카고

시카고

오레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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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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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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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구(농60)

조남천(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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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락(공48)        

최희수(문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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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필순(의54)        

차봉회(의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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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준(공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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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호(농78)        

진기주(상60)        

황명규(공61)        

강길종(약69)        

고무환(법57)        

권철수(의68)        

김동훈(법56)        

박홍우(문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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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형(수54)        

정평희(공71)        

50

200

200

200

200

100

200

500

350

200

100

200

100

1000

100

200

388

200

500

200

200

100

200

200

1500

240

300

300

200

5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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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수(수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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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건호(법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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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효신(약00)         

오흥조(치56)         

이기준(법54)         

이병준(상55)         

이종도(공66)         

이청광(상61)         

임춘택(상68)         

정동구(공57)         

정상진(상59)         

정재훈(공64)         

제영혜(생71)         

지인수(상59)         

지종근(농56)         

차종환(사54)         

최용준(수81)         

최진석(법64)         

한귀희(미68)         

한종철(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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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동(공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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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동문(수의대 58, 미주동창회 고문)

이 미주동창회에 1만달러를 기부했다. 

박종수 동문은 미주동창회에 새로이 노

명호 회장이 취임을 하면서 동창회 지부 

활성화와 동문들간의 유대강화에 새로운 

계기들이 마련되고 있다며 노회장의 노고

를 지원하기 위해 1만달러를 기부한다고 

밝혔다. 

박종수 동문은 1967년 미국 유학을 와 미

시간대학 동물병원에서 15년간 연구직으

로 종사하며 대학원을 졸업했고 버지니아

주 아베레트대학에서 학장을 역임한 바 있

다. 현재는 미시간과 LA를 오가며 부동산 

및 투자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에 시흥 토지 8천여평 

기부, 장학금 기부 등 한화로 약 8억5천여만

원을 기부했다. 서울대 수의대는 박종수 동

문의 모교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기 위

해 수의대 생명공학 연구동 1층을 박종수 

홀로 명명한 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LA 코리아타운의 대형 

한인교회인 새누리교회의 장로직을 수

행하며 이 교회의 건축위원장으로서 교

회 신축을 지휘하며 LA의 명물 건축물

을 세우는데 성공했고, 현재 새누리교회 

본당은 한인사회의 각종 대형 이벤트 공

연장소로도 제공되고 있다. 지난 7월의 

남가주 총동창회 모교 발전기금 모금 자

선음악회도 이 새누리교회에서 공연된 

바 있다. 

박종수 동문은 모교지원 뿐만 아니라 남

가주 동문, 수의대 동문 모임도 수시로 지원

해 왔는데 이번에 제 42대 미주동창회(회장 

노명호)가 남가주에서 운영됨에 따라 미주

동창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후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9월 후원자

(상대 63)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200

$500

$1,000

$ ________

$75(2021. 7 ~ 2022. 6)

$150(2021. 7 ~ 2023. 6)

$3,000(종신이사회비)

        $240(2021. 7 ~ 2022. 6)

        $480(2021.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snuaausa30@gmail.com

Scholarship Fund (장학금)

Charity Fund (나눔)

Brain Network 후원금

모교발전기금

$_______ 

$_______

$_______

$__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종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_________. Payable to SNUAA USA

보낼 곳: SNUAA-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 Tel: (213)908-5586 | Email: snuaausa30@gmail.com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E-mail:

주소:

Cell Phone: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단과대: 입학연도: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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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381-3610

213-639-2900

213-385-3773 

562-633-7400 

714-396-0624

213-385-4646

323-890-0101 

213-382-6660 

병원

213-386-8602

951-687-2630

 

(310)753-9636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 952-2240

909-882-3800

818-720-2373

714-638-8230

718-463-3131

201-978-7055 

석창호 위장내과

718-461-6212

석창호

이창석 내과

718-762-4400

이창석

박종효 소아과

201-242-1002 

박종효

윤세응 비뇨기과

718-335-3333

윤세응

김치갑 통증병원

201-541-1111

김치갑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718-463-0001  

김승호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212-879-2322

김해암

박범렬 소아과

718-229-1188 

박범렬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201-302-9774  

백승원

213-382-6660 

의료/병원

213-386-8602

951-687-2630

818-720-2373

310-753-9636

818-720-2373

909-882-3800

212-564-2255

718-463-3131

714-990-1411

714-638-8230

전미주 서울대 동문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창회를 이끌어가는 힘은 동문들의 격려와 후원입니다.
                      협회의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제16대 노명호 회장&임원 일동/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Tel: 213-908-5586    Email: snuaausa30@gmail.com

213-383-8553



광고 29



 2021년 11월 제331호
30 회장단 명단

WA

CA

NM

LA

MS AL

SC

NC

MN

MA

NJ

323)229-3369

drmialee@gmail.com

 

(수의 81) 856)386-1094

913)814-9452

제16대 미주동창회

30

 

 

 

 

 

 

 

  

 

 

주소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2005

웹사이트  www.snuaa.org전화 (213)908-5586 이메일  news@snuaa.org

SNU Alumni Association USA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이관우(공)

, 강성진(문)

김양희(음),

신응남(농)



11:30am ~ 10pm

광고 31

�������������
966 S. Western Ave #207, Los Angeles, CA 90006

O.Smile Dentistry
늘 웃는 치과

+
O.Smile Dentistry
늘 웃는 치과
일반 치료 . 임플란트 . 미용치료 . 신경치료

+

++

+ 이범모 (치대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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